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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생물자원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생물체 및 생물의 구성 요소를  

뜻하며, 신품종, 신물질, 신약 등의 고부가 가치 산물의 원천소재로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10월 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ABS)’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생물자원

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2017년 1월 17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세계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생생물 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도 미래 

세대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 생물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생물주권 확립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09
년부터 생물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류군을 대상 

으로 관련 분류학자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진이 총 13,478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대한민국 생물

지 국문 162권, 영문 163권 및 무척추동물 216종에 대한 세계 생물지 (Worldwide monograph) 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관속식물, 무척추동물 (곤충제외) 및 곤충 분야 858종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

어 국문 10권, 영문 11권이 대한민국 생물지에 추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생물지는 한반도 생물종을 대상

으로 각각의 단위 분류군을 종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국가 최초의 전문지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

여 세계의 생물분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의 실체를 규명하는 ‘생물지 발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세계의 생물자원 보전과 활용의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생물지의 집필과 편찬에 힘써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생물자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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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목록

윤형동물문 Phylum Rotifera Cuvier, 1817
진윤충강 Class Eurotatoria De Ridder, 1957

단소아강 Subclass Monogononta Plate, 1889
참섬모관상목 Superorder Gnesiotrocha Kutikova, 1970

소화윤충목 Order Flosculariaceae Harring, 1913
접시윤충과 Family Testudinellidae Bartoš, 1959

접시윤충속 Genus Testudinella Bory de St. Vincent, 1826
보통접시윤충 Testudinella patina (Hermann, 1783)
하우어창끝접시윤충 Testudinella mucronata hauerensis Gillard, 1967

위섬모관상목 Superorder Pseudotrocha Kutikova, 1970
유영목 Order Ploima Hudson and Gosse, 1886

완미윤충과 Family Brachionidae Wesengerg-Lund, 1899
완미윤충속 Genus Brachionus Pallas, 1766

염소머리완미윤충 Brachionus quadridentatus quadridentatus Hermann, 1783
물병완미윤충 Brachionus urceolaris urceolaris Müller, 1773
안짱다리완미윤충 Brachionus forficula Wierzejski, 1891

거북등윤충속 Genus Keratella Bory de St. Vincent, 1822
아이히발트거북등윤충 Keratella eichwaldi (Levander, 1894)

꽃잎윤충속 Genus Notholca Gosse, 1886
입술꽃잎윤충 Notholca labis Gosse, 1887
양곁가시꽃잎윤충 Notholca liepetterseni Björklund, 1972
해양꽃잎윤충 Notholca marina Focke, 1961

왕관윤충속 Genus Plationus Segers, Murugan and Dumont, 1993
펼친왕관윤충 Plationus patulus (Müller, 1786)

평갑윤충속 Genus Platyias Harring, 1913
사각평갑윤충 Platyias quadricornis (Ehrenberg, 1832)

돼지코윤충과 Family Dicranophoridae Harring, 1913
돼지코윤충속 Genus Dicranophorus Nitzsch, 1827

짧은돼지코윤충 Dicranophorus epicharis Harring and Myers, 1928
족집게돼지코윤충 Dicranophorus forcipatus (Müller, 1786)

수족윤충과 Family Euchlanidae Bartoš, 1959
복수족윤충속 Genus Dipleuchlanis de Beauchamp, 1910

편평고대복수족윤충 Dipleuchlanis propatula (Gosse,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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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윤충과 Family Lecanidae Bartoš, 1959
술잔윤충속 Genus Lecane Nitzsch, 1827

굽은뿔술잔윤충 Lecane curvicornis (Murray, 1913)
말발굽술잔윤충 Lecane ungulata (Gosse, 1887)
방울외발술잔윤충 Lecane bulla (Gosse, 1851)
네뿔외발술잔윤충 Lecane quadridentata (Ehrenberg, 1830)
스텐루스외발술잔윤충 Lecane stenroosi (Meissner, 1908)

안갑윤충과 Family Lepadellidae Harring, 1913
안갑윤충속 Genus Lepadella Bory de St. Vincent, 1826

난형안갑윤충 Lepadella ovalis (Müller, 1786)

각관윤충과 Family Mytilinidae Harring, 1913
각관윤충속 Genus Mytilina Bory de St. Vincent, 1826

삼각깃각관윤충 Mytilina acanthophora Hauer, 1938
뒷목가시각관윤충 Mytilina mucronata mucronata (Müller, 1773)
민뒷가시각관윤충 Mytilina ventralis (Ehrenberg, 1830)

쥐윤충과 Family Trichocercidae Remane, 1933
쥐윤충속 Genus Trichocerca Lamarck, 1801

두용골쥐윤충 Trichocerca bicristata (Gosse, 1887)
쥐윤충 Trichocerca rattus (Müller, 1776)

질형아강 Subclass Bdelloidea Hudson, 1884
납작머리윤충목 Order Adinetida Melone and Ricci, 1995

납작머리윤충과 Family Adinetidae Hudson and Gosse, 1886
납작머리윤충속 Genus Adineta Hudson and Gosse, 1886

털귀납작머리윤충 Adineta barbata Janson, 1893
작은떠돌이납작머리윤충 Adineta vaga minor Bryce, 1893
슈타이너납작머리윤충 Adineta steineri Bartoš, 1951
날씬납작머리윤충 Adineta gracilis Janson, 1893

애벌레윤충속 Genus Bradyscela Bryce, 1910
꽃잎꽁무니애벌레윤충 Bradyscela clauda (Bryce, 1893)
미립애벌레윤충 Bradyscela granulosa de Koning, 1947
훈수애벌레윤충 Bradyscela hoonsooi Song and Min, 2015

조상선윤충목 Order Philodinavida Melone and Ricci, 1995
조상선윤충과 Family Philodinavidae Harring, 1913

삼각꼬리윤충속 Genus Henoceros Milne, 1916
낫발가락삼각꼬리윤충 Henoceros falcatus (Milne, 1916)

조상선윤충속 Genus Philodinavus Harring, 1913
의외조상선윤충 Philodinavus paradoxus (Murray,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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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윤충목 Order Philodinida Melone and Ricci, 1995
선윤충과 Family Philodinidae Bryce, 1910

뿔관윤충속 Genus Ceratotrocha Bryce, 1910
참뿔관윤충 Ceratotrocha cornigera (Bryce, 1893)

저관윤충속 Genus Dissotrocha Bryce, 1910
섬세저관윤충 Dissotrocha aculeata aculeata (Ehrenberg, 1832)
도치섬세저관윤충 Dissotrocha aculeata reversa Bērzinš, 1982
큰기둥저관윤충 Dissotrocha macrostyla (Ehrenberg, 1838)
짧은가시저관윤충 Dissotrocha spinosa (Bryce, 1892)

거대관윤충속 Genus Embata Bryce, 1910
넓은뒷발톱거대관윤충 Embata laticeps (Murray,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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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윤형동물 중 단소류 (monogononts)들은 바위 위에 고인 물, 비온 후 형성된 웅덩이, 도랑과 같은 일시적

인 수역으로부터 늪, 호수, 연못, 강, 기수호, 저수지, 논, 유속이 완만한 계류 등의 수역까지 다양한 담수와 

기수역에 고루 서식하며, 서식 습관도 다양하여 수표면 근처에서 생활하거나, 저서성이거나 고착성이어서 

주로 수초 표면에 붙어살거나, 부유성이기도 하다.  자유생활하는 종들의 대부분은 단체 (solitary)로 생활

하며 군체 (colonial)인 것들도 있다.  단소류의 대부분이 자유생활을 하지만 외부 또는 내부기생성으로 분

화된 종들도 더러 있으며, 자유생활하는 무리들 중에서도 갑각류나 곤충의 유충 등과 같은 담수산 무척추

동물과 공생하거나 표면에 붙어사는 것들이 많다.  이와 같이 단소류는 다양한 담수역에서 높은 밀도로 살

아가면서 원생동물, 박테리아, 단세포성 조류, 수초의 체액, 미소갑각류, 다른 윤형동물, 부니질 등을 먹고, 
다른 수서무척추동물 및 소형척추동물의 먹이가 되므로 1차 소비자인 동시에 2차 생산자의 역할을 하여 

생태계에서 먹이그물의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위와 같이 수서성인 것 외에 이끼 표면

의 얇은 수막 (water film)에 서식하는 것과 흙의 틈 사이에 서식하는 종도 알려져 있다 (Pennak, 1978).
담수역에서 흔히 채집되는 단소류들은 거의가 암컷들인데, 이것은 이들이 단위생식 (parthenogenesis)

을 하기 때문이다.  단위생식 알 (2n)만을 만들어 내던 단위생식 암컷 (amictic female)이 환경이 악화되거

나 어떤 다른 자극에 의해 양성생식 암컷 (mictic female)으로 바뀌면서 양성생식 알 (n)을 배출하고, 이 양

성생식 알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수컷이 되는데, 수컷은 수명이 4~7일에 불과하므로 채집되어 관찰될 확

률이 극히 낮다.  수컷은 감각기, 뇌, 근육계, 정소 및 교미기 이외의 다른 기관이 상당히 퇴화된 상태이다.
한국에서의 윤형동물 (주로 단소류)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들에 의해 선행되었는데 Hada (1936)가 수

원 서호의 생물상 조사 과정 중에 14종을 기록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로 Yamamoto (1953), Turner 

(1986), Kim and Park (1969), Cho et al. (1978) 등의 내 · 외국인에 의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 대

부분이 육수학적 연구 과정 중에 생물상을 조사하거나 동물상 조사 결과 얻어진 종의 목록 수준의 것들 

이어서 분류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윤형동물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는데, Song and Kim (1989)이 기록한 17종의 단소류 중 3종/아종이 미기록 종/
아종이었다.  이후 15개의 미기록 종/아종이 추가로 보고되었다 (Kim et al., 1991; Song and Kim, 1992; 
Song and Jin, 2000; Song, 2014, 2015).

단소류의 외부 형태

단소류의 몸은 크게 머리 (head), 몸체 (trunk), 및 발 (foot)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몸체와 피갑 (被甲, lorica) (그림 1A)
몸체의 모양은 방추형이거나, 자루 모양, 종 모양, 방패 모양 등으로 다양하며, 등배로 납작하거나 양 옆

으로 납작하며, 납작하지 않은 것도 있다.  몸의 표면은 얇은 큐티클 (cuticle) 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큐
티클 층이 두껍고 단단해져서 뚜렷한 껍질을 이룬 것을 피갑이라 한다.  윤형동물은 크게 피갑이 있는 무

리 (loricate rotifers, loricates)와 피갑이 없는 무리 (soft-bodied rotifers, illoricates)로 나눌 수 있다.  피
갑의 양끝에는 머리구멍 (head opening)과 발구멍 (foot opening)이 있어 머리와 발이 드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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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갑이 없는 것들의 경우 머리와 발은 몸체와 연결되어 있다.
피갑의 전체적인 모양, 배갑 (dorsal plate) 표면의 무늬, 배갑가시 (dorsal spines), 복갑가시 (ventral 

spines), 모서리가시의 유무, 모양과 개수, 뒷곁가시의 유무, 발구멍가시의 유무와 모양, 발구멍의 위치 등 

그림 1.  A. 단소류의 일반적 형태 및 형질 (Pennak, 1978; Stemberger, 1979에서 인용).  a. 피갑류 (lori-
cates); b. 무피갑류 (illoricates).  B. 섬모환 (corona)의 구조 및 부분 명칭 (Koste and Shiel, 1987에서 인

용).

A

배갑가시

배갑

배갑 융기

복갑

피갑 옆 세로 홈

피갑 길이

저작낭

인두

난소

발생 중인 알

난황선

원신관

방광

족선

발가락

두정주인대
(circumpical band)

섬모관
 (trochus)

구부
 (buccal area)

입

구하구부
(suboral buccal area)

cingulum

머리의 피하조직 세포

피갑뒷가시
길이

발

발가락

발톱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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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갑의 상태와 무늬, 돌출물 등이 피갑이 있는 무리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형질이 된다.

2. 머리와 섬모환 (rotatory organ, wheel-organ, corona) (그림 1B)
머리 부분에는 윤형동물의 특징인 섬모환이 있으며, 두정주연대 (circumapical band)와 구부 (buccal 

area)로 구성되어 있다.  섬모환의 가장자리에는 섬모환을 이루는 섬모 (cilia)보다 길고 굵은 섬모들이 빙 

둘러가며 나 있는데, 윗가장자리의 것을 섬모관 (trochus)이라 하며, 아랫가장자리의 것을 입술 (cingulum)
이라 한다 (Ruttner-Kolisko, 1974; Koste and Shiel, 1987).  섬모환은 이동과 섭식을 위해 먹이를 입쪽으

로 끌어 모으는 데 이용된다 (Nogrady, 1993).

3. 발 (foot)과 발가락 (toe) (그림 1A)
단소류 중에는 발이 없는 무리가 있고, 발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의체절 (pseudoseg-

ment)로 된 것과 주름진 호스 모양으로 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몇 개의 의체절로 이루어진 발의 경우 

대부분 망원경처럼 아랫체절이 윗체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주름진 호스 모양의 것은 신축이 자유롭

다.  피갑이 있는 것들은 발을 피갑 안으로, 피갑이 없는 것들은 몸 안으로 발을 일부 또는 완전히 끌어들

일 수 있다.  발의 끝에는 대부분 1~4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모양과 크기가 매우 다양해서 원뿔 모양, 바늘 

모양, 단도 모양, 곤봉 모양, 잎 모양 등이 있으며,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다.  어떤 종의 

경우는 발가락 끝에 다른 부분보다 심하게 좁고 뾰족한 부분을 갖는데 이를 발톱 (claw)이라 한다.  발과 

발가락에는 족선 (pedal gland)의 관이 관통하며, 발가락 끝에 열려 있다.  고착성인 종들은 발 대신 줄기 

모양의 자루가 붙어 있고 그 끝에는 흡착기관 (holdfast)이 있다 (Pennak, 1978).

4. 저작기 (trophi, jaws) (그림 2)
입은 깔때기 모양으로 함입되어 저작기가 들어 있는 인두 (pharynx)와 연결된다.  인두에서 저작기가 있

는 부위를 특히 저작낭 (mastax)이라한다.  저작기는 단단하게 각질화 된 7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1쌍의 구부 (鉤部, uncus), 1쌍의 병부 (柄部, manubrium), 1쌍의 지부 (枝部, ramus) 및 1개의 하부 (下
部, fulcrum)가 그것들이다.  저작기에는 모두 7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명칭과 모양은 그림 3과 같다.  저
작기의 기능은 인두 근육의 도움으로 먹이를 잡아들여 부수거나, 찢거나, 체액을 빨아들이거나 해서 위 

(stomach)로 보내는 것인데, 저작기의 유형에 따라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저작기의 유형은 과 (family)를 

나누는 데 기본이 되며, 동일 속 (genus) 내의 종들을 구별 · 동정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Ruttner-Kolis-
ko, 1974; Pennak, 1978).

Malleate형:  구부, 병부, 지부 및 하부가 모두 발달되어 있다.  먹이를 자르고 수평운동으로 분쇄.
Ramate형:  반원형의 구부 이외의 부분들은 축소되어 있다.  먹이를 갈아 잘게 부수며 질형류에서 대부

분 발견된다.
Malleoramate형:  Ramate형과 유사하나 앞에서부터 몇 개의 복측니가 크고 잘 발달되어 있다.
Uncinate형:  구부와 지부만 잘 발달되어 있는데, 구부는 3~5개의 이빨을 갖는다.  먹이를 갈가리 찢는다.
Virgate형:  구부, 병부, 지부 및 하부가 모두 발달되어 있다.  하부와 병부가 길고 비대칭인 경우가 많

다.  지부는 뾰족하며 구부는 작은 이빨들을 갖는다.  찌르고 빨아들이는 기능이 강하며, Notommatidae, 
Trichocercidae, Gastropodidae 및 Synchaetidae에서 흔하다.

Incudate형:  집게 모양이고 밖으로 돌출할 수 있는 지부가 특징이다.  먹이를 통째로 잡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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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ipate형:  지부 안쪽에는 작은 이빨들이 나 있으며 큰 집게 같은 역할을 한다.  전체 길이의 반 정도

가 밖으로 돌출할 수 있어서 먹이를 잡아들여 찢는 기능이 탁월하다.

그림 2.  저작기 (trophi)의 유형 (Koste, 1978; Stemberger, 1979에서 인용).  1. 저작기의 기본 구조; 2. 
malleate형; 3. ramate형; 4. malleoramate형; 5. uncinate형; 6. virgate형; 7. incudate형; 8. forcipate형.  
A. alula; F. 하부 (fulcrum); I. intramalleus; M. 병부 (manubrium); PU. preuncus; R. 지부 (ramus); SM. 
supramanubrium; U. 구부 (un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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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단소류는 1988년 2월 22일부터 1999년 10월 17일까지 대한민국의 29개 지역의 담수 

및 기수역에서 채집한 것들이다 (그림 3A).  채집에는 눈금크기 25 μm 및 100 μm의 플랑크톤 네트를 이

용하였다.  피갑이 있는 단소류는 모든 샘플을 7~8%의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는데, 발과 섬모환을 관찰하

기 위해서는 5%의 에틸알콜로 마취시킨 후에 고정하였다.  현미경 관찰을 위해서는 액체표본제작법을 썼

다 (Harring and Myers, 1928).  저작기의 관찰을 위해서는 Stemberger (1979)의 방법을 따랐다.  광학현

미경 관찰은 100 또는 400배에서 실시하였다.  도판 제작과 실측은 camera lucida와 사진을 이용하였다.
질형류는 1994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제주도의 23지역에

서 채집된 이끼, 지의류, 숲이나 계곡의 나뭇잎 부식질, 계곡의 저질 또는 호수 등에서 골라낸 것들이다 (그
림 3B).  필자 이외의 채집자는 따로 표시하였다.  표본의 제작 및 관찰, 도판 제작, 실측은 Song and Kim 

(2000) 및 Song (2014)의 방법을 따랐다.
단소류의 분류체계는 Segers (2002)가 제안한 체계를 따랐다.  질형류의 분류체계는 Melone and Ricci 

(1995)를 따랐다.

그림 3.  채집지.  A. 단소류의 채집지. 1. 화진포; 2. 송지호; 3. 영랑호; 4. 의암호; 5. 사천면 (명주군); 6. 경포

호; 7. 팔공산; 8. 와촌면 (경산군); 9. 우포늪; 10. 주남지; 11. 고전면 (하동군); 12. 설천면 (남해군); 13. 세구지 

(돌산읍); 14. 무삼동 (여천군); 15. 문덕면 (보성군); 16. 송호리 (해남군); 17. 내동저수지 (영암군); 18. 하서면 

(부안군); 19. 지석리 (예산군); 20. 신대동 (평택군); 21. 금강저수지 (안성군); 22. 도일저수지 (도원동); 23. 창
능천 (서울); 24. 팔당호 (경기도).  B. 쌍소류의 채집지. 1. 가리봉; 2. 점봉산; 3. 양양; 4. 어성전; 5. 용연사계곡; 
6. 사기막; 7. 사근진; 8. 대관령; 9. 강릉대학교 구내; 10. 왕산; 11. 칠성산; 12. 자병산; 13. 동해시 동해대학교 

부근; 14. 비천계곡; 15. 초당동굴 주변; 16. 가리왕산; 17. 태백산; 18.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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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적 기재

윤형동물문 

Phylum Rotifera Cuvier, 1817

윤형동물문의 강 검색표

1.  수컷이 잘 발달되어 있다; 섬모환은 흔적적이다; fulcrate 저작기를 갖는다 ······  측윤충강 Pararotatoria
-  ‌�수컷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기관이 퇴화되어 있다; 섬모환은 잘 발달되어 있다; 저작

기는 위와 다르다 ······································································································  진윤충강 Eurotatoria

진윤충강 

Class Eurotatoria De Ridder, 1957

하나 또는 한 쌍의 난소를 가진다.  수컷은 없거나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Fulcrate형 이외의 저작기를 

가진다.  섬모환은 대부분 잘 발달되어 있다.

진윤충강의 아강 검색표

1.  한 쌍의 난소를 가진다 ······························································································  질형아강 Bdelloidea
-  하나의 난소를 가진다 ··························································································  단소아강 Monogononta

단소아강 

Subclass Monogononta Plate, 1889

난황선이 있는 하나의 난소를 가진다.  수컷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기관이 퇴화되어 있다.  
Ramate형 이외의 저작기를 가진다.  피갑을 가지거나 갖지 않으며 몸체의 하부가 족선에서 분비된 젤라

틴 성의 교초 안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다.  섬모환의 모양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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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아강의 상목 검색표

1.  섬모관은 구부의 앞부분에서 유래하였다 ····················································· 위섬모관상목 Pseudotrocha
-  ‌�섬모관은 두정주연대의 윗쪽의 고리 모양으로 배열된 섬모들로부터 유래하였다 ····································· 

·························································································································  참섬모관상목 Gnesiotrocha

참섬모관상목 

Superorder Gnesiotrocha Kutikova, 1970

참섬모관상목의 목 검색표

1.  저작기는 malleoramate형이다; 섬모환에는 섬모관이 있다 ·························· 소화윤충목 Flosculariacea
-  ‌�저작기는 uncinate형이다; 섬모환은 깔때기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고 주변에 긴 강모가 나 있다.  대부

분 고착형이다 ···································································································  교초윤충목 Collothecacea

소화윤충목 

Order Flosculariaceae Harring, 1913

과 수:  5과 (한국 4과).

접시윤충과 

Family Testudinellidae Bartoš, 1959

모식속:  Testudinella Bory de St. Vincent, 1826.

속 수:  3속 (한국 2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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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윤충속 

Genus Testudinella Bory de St. Vincent, 1826

피갑은 등 배 쪽으로 납작하다; 피갑의 윤곽은 원형, 타원형 또는 달걀형이다.  배갑 앞가장자리는 둥글

거나, 뾰족한 돌기가 나 있거나, 몇 개의 둥근 호가 붙어 있는 모양이다.  섬모환은 Hexarthra형이다.  발
은 주름진 호스 모양으로 끝에는 발톱 대신 섬모가 난 원반이 있다.  발구멍은 복면의 중앙부에서 약간 뒤

쪽에 있다.  저작기는 malleoramate형이다.
모식종:  Brachionus clypeatus Müller, 1786.

종 수:  40종 (한국 4종).

접시윤충속의 종 검색표

1.  ‌�배갑 앞가장자리는 둥근 호 3개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 ··············  
··································································································································· 보통접시윤충 T. patina

-  ‌�배갑 앞가장자리 중앙에는 삼각형 모양의 뾰족한 돌기가 있고 그 돌기의 기부 양 옆은 다소 불룩하다  

······························································································  하우어창끝접시윤충 T. mucronata hauerensis

1.  ‌�보통접시윤충 

Testudinella patina (Hermann, 1783) (그림 4A)

Pterodina trilobata Anderson and Shephard, 1892, p. 79, pl. 12, fig. 7.
Testudinella trilobata: Harring, 1913, p. 100.
Testudinella patina f. trilobata: Koste, 1978, p. 527, t. 195, 1c; Song and Kim, 1989, pp. 141, 142, fig. 2A, 

B.

피갑은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서 피갑 길이
 : 피갑 너비가 4/3 미만이다.  배갑과 복갑이 머리구멍을 

제외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유합되어 있으며 등 배로 압착되어 편평하다.  피갑의 횡단면은 초승달 모양이

며 복갑의 가운데 부분이 약간 돌출되어 있다.  발구멍은 원형이며 복갑 가운데 끝에서 약 1/3 되는 지점

에 위치한다.  발구멍의 가장자리는 큐티클이 다른 곳보다 두꺼워 테를 두른 듯이 보인다.  발구멍의 길이

는 20~33 μm 가량이다.  배갑 앞가장자리는 3개의 반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데, 가운데 부분의 반원

이 가장 불룩하며 양쪽 부분은 대칭을 이룬다.  복갑 앞가장자리 가운데에는 깊은 홈이 파여 있고 홈의 양 

옆 가장자리는 대칭적이고 불룩하다.  눈은 붉은색으로서 2개이다.  난황샘은 넓은 띠 모양이며 내부의 핵

들이 뚜렷이 보인다.  피갑의 길이는 155~230 μm, 피갑의 너비는 110~205 μ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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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7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7.vi.1988); 5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7.vi.1988); 10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6.vi.1988); 21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x.1988).
고찰:  Testudinella속 내의 여러 종들 중에서 피갑 길이

 : 피갑 너비가 4/3 미만으로 피갑이 거의 원형에 

가까우며, 발 구멍이 원형이고 북갑의 중간에 위치하며, 측촉각 (lateral antennae)이 복갑의 중간쯤에 위

치하는 것들을 patina 군 (group)이라 하는데 (Ruttner-Kolisko, 1974), 이들의 배갑 앞가장자리의 모양은 

다양하고 변이가 심하다.  patina 군의 대표형 (typical form)은 T. patina patina인데 (Koste, 1978), 완만하

게 둥근 배갑 앞가장자리를 갖는다.  T. patina patina는 온도 적응 범위가 넓은데 (Koste, 1978), T. patina 
trilobata는 6월과 10월에만 출현하여, 난협온성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종은 난온성 종으로 온도 적응 범위가 좁다.  수초 사이나 바닥 근처에 서식한다.

2.  ‌�하우어창끝접시윤충 

Testudinella mucronata hauerensis Gillard, 1967 (그림 4B)

Testudinella hauerensis Gillard, 1967, pp. 16, 17, figs. 23, 24.
Testudinella mucronata hauerensis: Koste, 1978, p. 528, t. 194: 6; Song and Kim, 1989, p. 142, fig. 2C, D.

피갑의 윤곽은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서 피갑 길이
 : 피갑 너비가 4/3 미만이고 배갑과 복갑이 머리 

구멍을 제외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유합되어 있으며 등 배 쪽으로 압착되어 편평하다.  피갑의 단변은 초

승달 모양이며 복갑의 가운데 부분이 약간 돌출해 있다.  발구멍은 원형이며 복갑의 앞 끝에서 밑으로 약 

2/3 되는 지점에 있고 가장자리는 큐티클이 다른 부분보다 두꺼워 테를 두른 듯이 보인다.  배갑 앞가장

자리 전체는 복갑 앞가장자리보다 앞으로 돌출해 있다.  배갑 앞가장자리 중앙부에는 이등변삼각형 모양

의 배갑돌기가 있으며, 돌기의 양 옆 가장자리는 대칭적으로 불룩한 호를 그린다.  돌기의 기저의 양 끝은 

옆의 가장자리선보다 약간 함몰되어 있다.  머리구멍의 양 끝 가장자리는 약간 뾰족하게 돌출해 있다.  복
갑 앞가장자리 중앙부에는 깊은 홈이 있고, 홈의 양쪽 앞가장자리는 불룩한 호를 그리고 있으며, 대칭이

다.  홈의 밑에는 2개의 세로 주름이 있는데 두 주름은 홈의 끝부분에서 시작되어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

는 형태이며 길이는 발구멍 길이 정도이다.  머리구멍 아래에는 머리구멍의 양 끝과 복갑 중앙의 홈을 둥

글게 연결하는 목선이 있다.  눈은 붉은색이고 두 개이다.  난황선은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넓은 띠 모양

인데 내부의 핵이 뚜렷이 보인다.  난황선의 반대편에는 한편이 우묵하게 들어간 타원형의 위장이 있다.  
피갑의 길이는 144~177 μm, 피갑의 폭은 115~131 μm, 발구멍의 길이는 20~25 μm, 배갑돌기의 길이는 

10~17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48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14.iv.1988).



진윤충강: 단소아강: 소화윤충목: 접시윤충과 15

고찰:  Testudinella속의 다른 종들에 비해 소형인 종이다.  이 종은 복갑 앞가장자리의 모양에 의해 최근

연종인 T. mucronata (Gosse, 1886)와 구별된다.  이 종의 복갑 앞가장자리는 가운데에 있는 뾰족한 돌기

의 양 옆이 불룩한 데 비해 T. mucronata의 복갑 앞가장자리는 전체적으로 둥근 아치를 그린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종은 온도 적응 범위가 좁다.  수초 사이나 바닥의 표면 근처에 서식한다.

그림 4.  보통접시윤충 Testudinella patina. A. 전체도 (복면도).  하우어창끝접시윤충 Testudinella mucrona-
ta hauerensis. B. 전체도 (복면도).  펼친왕관윤충 Plationus patulus. C. 배면도; D. 복면도.  축척: 50 μ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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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섬모관상목 

Superorder Pseudotrocha Kutikova, 1970

유영목 

Order Ploima Hudson and Gosse, 1886

피갑이 있거나 없다.  섬모환은 구부에 의해 나누어지는 위섬모관으로 되어 있다.  발이 있거나 없다.  입
은 깔때기 모양의 구부 안에 있거나 배 쪽에 비스듬하게 있는 섬모성 부위 안에 있다.  저작기는 malleate, 
virgate, forcipate, cardate 또는 incudate형이다.

과 수:  21과 (한국 16과).

유영목의 과 검색표

1.  ‌�피갑이 없다.  저작기는 forcipate형이다 ················································ 돼지코윤충과 Dicranophoridae
-  ‌�체표는 두껍고 단단한 피갑으로 둘러싸여 있다 ························································································  2
2.  ‌�저작기는 malleate형이다 ···························································································································  3
-  ‌�저작기는 virgate형이고 비대칭이다 ·································································· 쥐윤충과 Trichocercidae
3.  ‌�피갑에는 세로 홈이 없다 ····························································································································  4
-  ‌�피갑에는 하나 이상의 세로 홈이 있다 ······································································································  5
4.  ‌�섬모환 뒤쪽에 두건 모양의 막이 있다 ······························································· 안갑윤충과 Lepadellidae
-  ‌�섬모환 뒤쪽에 막성 구조물이 없다 ···································································  완미윤충과 Brachionidae
5.  ‌�피갑의 양 옆에 세로 홈들이 있다 ··············································································································  6
-  ‌�배갑의 가운데에 하나의 세로 홈이 있다 ····························································· 각관윤충과 Mytilinidae
6.  ‌�발의 기부는 배갑과 복갑의 사이에 있다 ···························································· 수족윤충과 Euchlanidae
-  ‌�발의 기부는 복갑의 뒷가장자리 부근에 있다 ························································ 술잔윤충과 Lecanidae

완미윤충과 

Family Brachionidae Wesengerg-Lund, 1899

몸체만 피갑으로 둘러싸여 있다.  피갑 앞가장자리에는 가시가 있거나 없다.  섬모환은 Brachionus형이

다.  발이 있거나 없다.  발은 의체절로 되어 있거나 주름진 호스 모양이다.  저작기는 malleate형이다.
모식속:  Brachionus Pallas, 1766.



진윤충강: 단소아강: 유영목: 완미윤충과 17

속 수:  7속 (한국 7속).

완미윤충과의 속 검색표

1.  ‌�발이 있다 ·····················································································································································  2
-  ‌�발이 없다 ·····················································································································································  4
2.  ‌�발은 주름진 호스 모양이고 신축성이 있다 ···························································  완미윤충속 Brachionus
-  ‌�발은 1~4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  3
3.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2~6개의 가시가 있으며 피갑의 뒷부분에는 한 쌍의 뒤곁가시가 있다; 발구멍 주

변에 2개 이상의 가시가 나 있다 ···············································································  왕관윤충속 Plationus
-  ‌�배갑 앞가장자리와 뒷가장자리에는 각각 한 쌍의 가시들이 나 있다; 발구멍 주변에는 가시가 없다  

·······································································································································  평갑윤충속 Platyias
4.  ‌�배갑 (背甲)의 표면에는 다각형 모양의 패턴이 있다; 피갑 뒤쪽에는 1~2개의 가시가 있거나 없는 경우

도 있다 ····················································································································  거북등윤충속 Keratella
-  ‌�배갑의 표면에는 대체로 세로 주름이 있다; 피갑 뒤쪽 중앙에는 돌기가 없거나 하나의 돌기가 나 있고 

그 끝은 뭉툭하다 ········································································································  꽃잎윤충속 Notholca

완미윤충속 

Genus Brachionus Pallas, 1766

피갑의 복갑은 납작하고 배갑은 불룩하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2, 4 또는 6개의 가시들이 나 있다.  복
갑 앞가장자리는 파상 (wavy)이고 대부분 가시가 없다.  발은 주름진 호스 모양이고, 신축성이 있으며, 끝
에 원뿔 모양의 발가락 두 개가 나 있다.  발구멍은 대부분 피갑의 끝부분에 위치한다.  섬모환은 뚜렷한 

다섯 개의 둥근 돌출부 (lobe)를 가지는데 이들 사이에 감각강모 (sensory bristles)들이 나 있다.  저작기는 

malleate형이다.
모식종:  Brachionus calyciflorus Pallas, 1766.

종 수:  55종 (한국 17종).

완미윤충속의 종 검색표

1.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4개의 가시가 있다; 앞 모서리가시가 가운데 배갑가시보다 길다; 뒤곁가시가 길고 

튼튼하며, 안 가장자리에 무릎 모양의 돌출부가 있다 ································ 안짱다리완미윤충 B. forficula
-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6개의 가시가 있다 ··································································································  2
2.  ‌�발구멍 주변에 관상 (管狀)의 돌출부를 갖는다; 뒤곁가시는 몸 전체 길이의 1/3 가량이고 체축 (體軸)에 

대해 평행이다 ··························································  염소머리완미윤충 B. quadridentatus quadridentatus
-  ‌�발구멍 주변에 관상의 돌출부를 갖지 않는다; 뒤곁가시가 없다 ···· 물병완미윤충 B. urceolaris urce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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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소머리완미윤충 

Brachionus quadridentatus quadridentatus Hermann, 1783 (그림 5)

Brachionus quadridentatus Hermann, 1783, p. 47, t. 2, fig. 9; Ahlstrom, 1940, pp. 165-167, pl. 11, fig. 
9; pl. 12, figs. 1-9; pl. 13, fig. 3; Gillard, 1948, pp. 203-205, pl. 3, fig. 3a-c; Yamamoto, 1949a, p. 93, 
fig. 11a-f; Tan and Perng, 1976, p. 19, figs. 31, 32; Mamaril and Fernando, 1978, pp. 123, 124, figs. 
44, 45; Pontin, 1978, p. 54, fig. 44; Koste and Shiel, 1937, p. 977, figs. 12, 16.

Brachionus quadridentatus quadridentatus: Koste, 1978, p. 73, t. 11: 4a, b; Abb. 32a.

피갑의 윤곽은 사다리꼴이며 매우 견고하다.  앞 뒷가시를 포함한 피갑의 길이는 205~340 μm이다.  피
갑의 표면에는 좁쌀같은 조그만 돌기들이 촘촘이 돋아 있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2쌍의 배갑가시와 1쌍

의 앞 모서리가시 등 모두 6개의 가시가 존재하는데 가운데 배갑가시가 제일 길다 (53~80 μm).  두 개의  

가운데 배갑가시는 V자 모양인데 밑에서부터 전체 길이의 1/2~3/5 되는 지점에서 바깥쪽으로 더 꺾여  

있으며, 동시에 배갑쪽으로 굽어져 있다.  가운데 배갑가시의 옆가시가 가장 짧으며, 앞 모서리가시는 가운

데 배갑가시 길이의 약 2/5 정도이다 (21~30 μm).  복갑 앞가장자리는 파상 (wavy, 波狀)을 이루는데, 가운

데에 넓은 홈이 있고, 앞 모서리가시 기부와 연결되는 부분이 가운데의 홈보다 깊이 파여 있다.  피갑의 너

비는 161~207 μm이다.  피갑의 옆가장자리 중 제일 불룩한 부분은 밑에서 1/5~1/4 되는 지점인데 이 부

분부터 좁아져서 뒤곁가시로 연결된다.  한 쌍의 뒤곁가시는 몸의 중심축에 평행이며, 그 길이가 76~110 
μm로서 피갑 전체 길이의 1/3 정도이다.  발구멍은 뒷가장자리 중앙에 위치하고, 발구멍 주위의 피갑이  

연장되어 짧은 관상의 돌출물을 이루어 발구멍을 둘러싸고 있는데, 배갑쪽은 끝에서부터 M자 모양으로 

잘린 형상을 하고 있으며, 복갑쪽은 기부까지 깊고 둥글게 파여 있다.  이 관상의 돌출물은 비대칭으로 오

른쪽 부분이 약간 더 길며, 전체 길이는 32~43 μm 가량이다.
발은 표면에 고리 모양의 주름이 있는 긴 벌레 또는 주름진 호스의 형상이며 신축성이 크다.  끝에는 

40~50 μm 정도의 주름이 없이 밋밋한 부분이 있고, 이 부위의 끝에 원뿔대 모양의 한 쌍의 발가락이 있

다.  발가락 끝에는 족선의 관이 열려 있는 것이 관찰된다.
섬모관 중앙부에 붉은 1개의 눈이 있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10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7.vi.1988); 2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7.vi.1988); 9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6.vi.1988); 9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x.1988).
고찰:  Brachionus quadridentatus는 가운데 배갑가시와 뒤곁가시의 길이와 발달 정도에 변이가 커서 여

러 개의 아종 및 변종을 갖는 다형종 (多形種, polytypic species)이다.  가운데 배갑가시와 뒤곁가시의 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이 종은 위의 두 부분이 모두 잘 발달되어 있고 뒤곁가시가 

몸의 중심축에 평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 종은 담수역의 연안에 서식하고 난온성이다.  자연늪에서도 6월과 10월에만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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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병완미윤충 

Brachionus urceolaris urceolaris Müller, 1773 (그림 6A, B)

Brachionus urceolaris Müller, 1773, p. 131 (cited from Ahlstrom, 1940); Ahlstrom, 1940, pp. 171, 172, 
pl. 16, figs. 1-11; Gillard, 1948, pp. 205-207, pl. 4, fig. 2; Yamamoto, 1949a, p. 94, fig. 13; Tan and 
Perng, 1976, p. 19, fig. 33; Mamaril and Fernando, 1978, p. 124, figs. 4, 46; Pontin, 1978, p. 58, fig. 
47a, c.

Brachionus urceus: Rylov, 1935, pp. 62, 63, t. 7, fig. 59.

그림 5.  염소머리완미윤충 Brachionus quadridentatus quadridentatus.  A. 전체도; B. 발; C. 배면도; D. 복
면도.  축척: 50 μ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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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hionus urceolaris urceolaris: Koste, 1978, pp. 78, 79, t. 9: 3a-e; Abb. 30: a, 31; Koste and Shiel, 
1987, p. 985, fig. 19: 1.

피갑의 윤곽은 손바닥 모양이며 등 배 쪽으로 납작한데, 배갑이 복갑보다 조금 더 불룩하다.  피갑의 표

그림 6.  물병완미윤충 Brachionus urceolaris urceolaris. A. 배면도; B. 복면도.  안짱다리완미윤충 Brachionus 
forficula. C. 전체도; D. 배면도.  축척: A~D=50 μm.

A B

C D



진윤충강: 단소아강: 유영목: 완미윤충과 21

면은 매끈하다.  피갑의 길이는 133~230 μm, 피갑의 너비는 98~230 μm이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2쌍의 

배갑가시와 1쌍의 앞 모서리가시 등 모두 6개의 가시가 있는데 가운데 배갑가시가 가장 길다.  앞 모서리

가시의 길이는 가운데 배갑가시의 길이와 거의 비슷해 가운데 배갑가시의 옆가시보다 길지만 기부가 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끝이 가운데 배갑가시의 옆가시와 같은 직선상에 있거나, 약간 미치지 못한다.  배
갑가시와 앞 모서리가시의 모양은 기부가 좁고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다.  1쌍의 가운데 배갑가시의 사이

는 가장 깊은 홈을 이룬다.  복갑 가장자리에는 가시가 없고 가운데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중간에 넓은 홈

이 있어서 넓은 M자 모양을 이룬다.  배갑가시들의 표면에는 뚜렷한 세로 주름이 있고, 복갑 가장자리 중

앙의 홈 옆에도 정점에서 바깥으로 비스듬히 달리는 두 세로 주름이 있다.  피갑 뒷가장자리에는 가시가 

없다.
발구멍은 피갑 뒷가장자리 중앙에 위치하는데, 배갑쪽 가장자리는 M자 형으로 잘린 형태이고, 복갑쪽 

가장자리는 깊고 둥글게 파여 있는데 그 길이는 배갑쪽 가장자리의 두 배이다.  발구멍 양 옆은 삼각뿔과 

유사한 모양을 이루는데, 끝에는 약간 늘어진 부분이 있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3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2.ii.1988); 6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2.ii.1988); 10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4.ii.1988); 13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15.iv.1988).
고찰:  이 종은 저서성이며 식물의 잔해나 수초 근처에도 서식한다. 자연늪 조사기간 중 거의 2월과 4월

에 채집한 표본 중에서만 관찰되었다.  이 종은 Brachionus quadridentatus 내의 무리들 중 가운데 배갑가

시가 크게 발달되지 않고 뒤곁가시가 없는 무리들과 외견상 상당히 유사하나 발구멍을 둘러싼 관상의 돌

출물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뚜렷이 그들과 구별된다.

5.  ‌�안짱다리완미윤충 

Brachionus forficula Wierzejski, 1891 (그림 6C, D)

Brachionus forficula Wierzejski, 1891, p. 51, fig. 3a; Rylov, 1935, p. 65, t. 8, fig. 67; Ahlstrom, 1940, pp. 
162, 163, pl. 7, fig. 8; pl. 20, figs. 1, 2; Tan and Pemg, 1976, p. 17, fig. 24; Yamamoto, 1949a, p. 95, 
fig. 17; Koste and Shiel, 1987, p. 988, fig. 20: 2a-e, 3a-c.

Brachionus forficula forficula: Koste, 1978, pp. 95, 96, t. 14: 7c, e.

피갑의 윤곽은 항아리 모양이며 등 배 쪽으로 납작하다.  피갑의 표면에는 미세한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빽빽이 돋아 있다.  피갑의 길이는 143~151 μm이고, 너비는 78~88 μm이다.  피갑 앞가장자리에는 1쌍의 

가운데 배갑가시, 1쌍의 앞 모서리가시 등 4개의 가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 끝이 날카롭지 않다.  가
운데 배갑가시는 8~9 μm로 작고 중앙을 향하고 있으며 두 가시 사이의 앞가장자리는 쐐기 모양이다.  앞 

모서리가시 길이는 13~16 μm로 가운데 배갑가시보다 1.6~1.8배 가량 길다.  가운데 배갑가시와 앞 모서

리가시 사이에는 가시가 없다.  복갑 앞가장자리는 전체적으로 불룩 나온 호를 이루는데 가운데에 완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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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들어간 홈이 있고 앞모서리의 기부와 만나는 부분은 배갑 앞가장자리보다 깊게 파여 있다.  피갑 뒷부

분의 너비는 앞부분의 너비보다 좁다.  뒤곁가시는 넓고 튼튼하게 생겼으며 전체적으로 안쪽을 향해 휘어

져 있는데, 끝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끝은 날카롭지 않다.  뒤곁가시의 기부 안쪽에는 무릎 모양의 완

만하게 불룩한 돌출물이 있다.  뒤곁가시는 비대칭적으로 오른쪽 것의 길이 (34~50 μm)가 왼쪽 가시의 길

이 (29~40 μm)보다 긴데, 뒤곁가시의 발달 정도와 피갑 전체 길이의 비율에는 변이가 크다.  뒷가장자리는 

둥글게 만입되어 있는데, 그 너비의 1/2 정도를 발구멍이 차지하고 있다.

분포:  한국, 일본, 대만, 실론, 소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북서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국내분포:  경남 (동판게못, 주남지).
관찰표본:  1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7.vi.1988); 1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x.1988).
고찰:  Brachionus forficula는 다형종 (polytypic species)으로 뒤곁가시 발달 정도에 따른 여러 아종 및 

변종이 있는데, 뒤곁가시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 기부 안쪽에 무릎 모양의 돌기가 있는 것들을 Brachionus 
forficula forficula라 하였다 (Koste, 1978).

이 종은 플랑크톤성이며 온도 적응 범위가 좁다.  자연 늪 중 주남지에서만 6월과 10월에, 그리고 동판게

못에서 6월에 채집되었다.

거북등윤충속 

Genus Keratella Bory de St. Vincent, 1822

모식종:  Brachionus quadratus Müller, 1786.

종 수:  45종 (한국 10종).

6.   ‌�아이히발트거북등윤충 

Keratella eichwaldi (Levander, 1894) (그림 7A)

Anuraea eichwaldi Levander, 1894, p. 62, pl. 3, fig. 41.
Anuraea cruciformis var. eichwaldi Levander, 1901 (cited from Ahlstrom, 1943).
Keratella cruciformis var. eichwaldi: Ahlstrom, 1943, p. 453, pl. 38, fig. 11; Yamamoto, 1952, p. 28, fig. 

72; Yamamoto, 1953, p. 156, pl. 1, figs. 14, 15; Yamamoto, 1960, p. 391, fig. 6A; Hada, 1939, p. 498, 
fig. 1.

Keratella cruciformis f. eichwaldi: Koste, 1978, p. 110, pl. 23, fig. 14.
Keratella eichwaldi: Koste and Shiel, 1987, p. 1006, fig. 29: 3.
Keratella cruciformis eichwaldi: Song and Kim, 1992, pp. 326-328, fig.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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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갑은 정면에서 보면 타원형이며, 등 배 쪽으로 납작하다.  피갑의 길이는 145~158 μm이고 너비는 88~ 

100 μm이다.  복갑과 배갑은 앞가장자리 외에는 모두 유합되어 있으며, 피갑 뒷가장자리에는 가시들이 나 

있지 않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두 쌍의 배갑가시와 한 쌍의 모서리가시가 나 있는데, 이 가시들은 모

두 피갑의 중심선 밖을 향하고 있으며, 모서리 가시는 동시에 다소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배갑 앞가장

자리의 가시들 중 가운데 배갑가시가 가장 길고, 모서리가시가 가장 짧다.  배갑의 표면에는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밀집해 있으며, 좁은 융기선에 의해 형성된 다각형 모양의 구획들이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피갑의 중심을 길게 달리는 융기선을 중심으로 한 쌍의 긴 다각형이 붙어 있는데, 이 다각형의 끝에서 2/5 
되는 지점에는 가로 융기선이 다각형을 반쯤 가로지른다.  중심에 있는 이들 다각형의 양 옆에는 10쌍의 

크고 작은 구획들이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피갑의 중심에 있는 융기선의 양 끝에는 각각 하나의 반

원 모양의 구획이 있다.  복갑 앞가장자리에는 가시가 나 있지 않으며, 두 개의 호 (弧)가 만나 가운데가 부

드럽게 만입된 모양이다.

분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발트해, 벨기에, 스웨덴, 북극, 리투아니아, 나이지리아.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11개체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 22.iv.1989); 20개체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22.iv.1989); 2개체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22.iv.1989).
고찰:  Segers and De Smet (2008)에 의하면 이 종은 전북구 (Holarctic) 종이다.  전북구 (the Holarctic 

region)는 지구의 북부 대륙 전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서식지를 포함하는 육상 생물지리구 (ecozone)이
다.  한국에서는 동해의 기수호에서 발견되었다.

꽃잎윤충속 

Genus Notholca Gosse, 1886

발이 없다.  피갑은 대체로 달걀 모양 또는 좀 더 긴 타원형이고, 방패 모양이며, 배갑이 다소 불룩하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길이가 비슷한 6개의 가시가 나 있다; 피갑 뒤에는 가시나 돌기가 있거나 없다; 배갑

의 표면에는 대부분 세로 주름이 있다.  섬모환은 Brachionus형이지만 배 쪽 양 옆에 둥근 돌출부가 더 있

다.  하나의 붉은 눈이 뇌 부분에 있다.  저작기는 malleate형이다.
모식종:  Brachionus striatus Müller, 1786.

종 수:  40종 (한국 4종).

꽃잎윤충속의 종 검색표

1.  ‌�피갑 뒤쪽 중앙에 끝이 뭉툭한 돌기가 하나 있다; 피갑의 옆에는 가시가 없다 ······································  2
-  ‌�피갑의 뒤쪽 끝에는 돌기가 없다; 피갑 양 옆에 각각 하나의 가시가 나 있다 ·············································  

················································································································· 양곁가시꽃잎윤충 N. liepetters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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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갑은 원형에 가깝다; 가운데 배갑가시의 길이는 모서리가시와 비슷하거나 약간 짧다 ···························  
····································································································································  입술꽃잎윤충 N. labis

-  ‌�피갑은 긴 타원형이다; 가운데 배갑가시의 길이는 모서리가시보다 길다 ·········  해양꽃잎윤충 N. marina

7.  ‌�입술꽃잎윤충 

Notholca labis Gosse, 1887 (그림 7C, D)

Notholca labis Gosse, 1887c, p. 871, fig. 15; Koste and Shiel, 1987, p. 1013, fig. 33: 6a, b.
Notholca (Labis) labis: Gillard, 1948, p. 187, pl. II, fig. 11.
Notholca labis labis: Pejler, 1957, pp. 18-23; Björklund, 1972, pp. 45-47, fig. 1A-E, table 2D; Ruttner- 

Kolisko, 1974, p. 78; Koste, 1978, p. 121, t. 28, fig. 2A-E; Kim et al., 1991, p. 551, fig. 2.

피갑은 다소 타원형이고, 뒤로 갈수록 좀 더 넓어지며, 등 배 쪽으로 납작하다.  피갑 끝의 돌기를 제외한 

피갑의 길이는 135~155 μm이고, 피갑의 길이가 너비의 약 1.3배이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두 쌍의 배

갑가시와 한 쌍의 모서리가시가 나 있다.  가운데 배갑가시의 길이 (10~12 μm)는 모서리가시 (12~15 μm)
와 비슷하거나 약간 짧다.  가운데 배갑가시의 곁가시가 6~9 μm로 가장 짧다.  두 쌍의 배갑가시들은 다

소 수직인데 반해 모서리가시들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복갑 앞가장자리는 약간 굽이치는 두 개의 

호 (弧)가 만나 가운데가 부드럽게 만입된 모양이며 복갑 뒷가장자리는 다소 편평하다.  배갑 뒷가장자리의 

가운데에는 짧은 돌기가 나 있는데 그 끝은 뭉툭하고, 양 옆 가장자리는 평행이거나 뒤로 갈수록 약간 좁

아진다.  이 돌기의 길이와 너비에는 다소 변이가 있는데, 너비는 5~6 μm, 길이는 3~5 μm이다.

분포:  한국,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북아프리카.
국내분포:  강원, 경기, 전북, 전남.
관찰표본:  10개체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 22.iv.1989); 4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16.i.1989); 5개체 (강원

도 고성군 화진포: 21.iv.1989) 2개체 (경기도 안성군 금강저수지: 21.vii.1986); 3개체 (전라북도 영암군 내

동저수지: 28.vii.1988); 1개체 (전라남도 여천군 무삼동 저수지: 25.iv.1990).
고찰:  꽃잎윤충속의 종들 대부분은 광염성 (euryhaline)이다 (Koste and Shiel, 1987).  이와 일관되게, 

이 종들은 한국의 기수호와 내륙의 저수지들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8.  ‌�양곁가시꽃잎윤충 

Notholca liepetterseni Björklund, 1972 (그림 7B)

Notholca liepetterseni Björklund, 1972, p. 53, fig. 14E-H, table 4B; Koste, 1978, p. 125, pl. 28, fig. 3E-

H; Song and Kim, 1992, p. 326, fig.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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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갑은 다소 타원형이고, 등 배 쪽으로 납작하다.  피갑 길이는 125~129 μm이며, 너비는 85~87 μm이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두 쌍의 배갑가시와 한 쌍의 모서리가시가 나 있다.  가운데 배갑가시의 길이 (9~18 

그림 7.  아이히발트거북등윤충 Keratella eichwaldi. A. 배면도.  양곁가시꽃잎윤충 Notholca liepetterseni. B. 
복면도.  입술꽃잎윤충 Notholca labis. C, D. 배면도.  축척: A, B=10 μm, C, D=30 μ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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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는 모서리가시 (16~20 μm)보다 약간 짧다.  가운데 배갑가시의 곁가시가 3~8 μm로 가장 짧다.  복갑 

앞가장자리는 약간 굽이치는 두 개의 호 (弧)가 만나 가운데가 넓은 U자 모양으로 만입되어 있는데, 이 중

앙의 만입된 부분은 가장자리가 약간 톱니처럼 되어 있다.  피갑의 양 옆에는 끝에서 2/5 정도 되는 부분

에 각각 하나의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다.  이 가시는 운동성이 있으며, 그 길이는 22~29 μm이다.

분포:  한국, 미국, 그린랜드, 노르웨이.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3개체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 22.iv.1989).
고찰:  본 종은 형태와 크기 면에서 Notholca striata (Müller, 1786)와 가장 비슷하지만 피갑 양 옆 가

장자리에 있는 한 쌍의 긴 가시의 길이가 N. striata의 가시들보다 훨씬 길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Björklund (1972)가 노르웨이와 미국 동부의 샘플들에 대한 생물측정학적인 분석 (biometrical analysis)
을 실시한 결과 이들 두 종의 가시길이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N. striata는 배갑의 표

면에 수직의 무늬들이 있는 반면, N. liepetterseni의 배갑 표면에는 이러한 무늬들이 없다 (Koste, 1978).  
또한 본 종은 냉협온성 (cold-stenothermic)이어서 겨울과 초봄에 발견되는 반면에 N. striata는 늦봄과 초

여름에 우점한다 (Björklund, 1972).
이 종은 다소 희귀해서 Björklund (1972)에 의해 노르웨이에서 기재된 이후에 미국, 그린랜드 (Funch 

and Sørensen, 2001) 및 한국에서만 보고되었다.  이 종은 Song and Kim (1992)에 의해 아시아에서 처음

으로 보고되었다.

9.  ‌�해양꽃잎윤충 

Notholca marina Focke, 1961 (그림 8A, B)

Notholca acuminata marina Focke, 1961, p. 195 (cited from Koste, 1978).
Notholca marina: Björklund, 1972, pp. 38-44, figs. 2G-X, table 2B; De Ridder, 1972, pp. 28, 29; Ruttner- 

Kolisko, 1974, p. 78; Koste, 1978, p. 120, t. 26, fig. G-X; Kim et al., 1991, p. 551, fig. 3A, B.

피갑은 등 배 쪽으로 납작하며 길쭉한 타원형으로 길이가 너비의 약 두 배 가량이다.  피갑 끝의 돌기

를 제외한 피갑 길이는 180~230 μm이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두 쌍의 배갑가시와 한 쌍의 모서리가시

가 있는데, 가운데 배갑가시들이 가장 길어서 22~26 μm이고, 가운데 배갑가시의 곁가시들이 가장 짧아서 

8~9 μm, 모서리가시들이 중간으로 18~20 μm이다.  배갑가시들이 다소 수직인데 반하여 모서리가시들은 

다소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다.  복갑 앞가장자리는 가운데가 깊이 만입되어 있고, 만입된 부분의 양 옆은 

불룩하게 솟았다가 약간 굽이치면서 내려가 양쪽 가장자리에서 배갑과 만난다.  복갑 뒷가장자리는 약간 

불룩하다.  배갑 뒷가장자리의 가운데에는 짧은 돌기가 나 있는데 그 끝은 뭉툭하고, 양 옆 가장자리는 평

행이다.  이 돌기의 길이와 너비에는 다소 변이가 있는데, 너비는 9~15 μm, 길이는 20~35 μm이다.

분포:  한국, 구북구 (Palearctic)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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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12개체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22.iv.1989); 3개체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 22.iv.1989); 35개체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21.iv.1989).
고찰:  Focke (1961)는 Notholca acuminata를 담수성인 N. acuminata lacustris와 해수성인 N. acuminata 

marina의 두 아종으로 나누었다.  Björklund (1972)는 생물측정분석연구 (biometrical analysis) 결과를 토

대로 이 두 아종을 N. acuminata 및 N. marina의 두 종으로 각각 격상시켰다.  이 두 종은 다음과 같은 형

그림 8.  해양꽃잎윤충 Notholca marina. A. 배면도; B. 피갑 뒷부분과 돌기 (배면도).  사각평갑윤충 Platyias 
quadricornis. C. 배면도; D. 복면도.  축척: A~D=50 μ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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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특성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 (1) N. acuminata의 몸체나 돌기는 대부분 N. marina보다 크거나 길다; (2) 
N. acuminata의 피갑 끝부분의 돌기는 기부부터 끝까지 점차 좁아지는 데 반해 N. marina의 돌기는 기부

가 좁아서 몸체와 확실히 구분되며 끝에서 약간 넓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3) N. acuminata의 복갑 뒷가

장자리는 다소 편평한 데 비해 N. marina의 그것은 다소 볼록하다; (4) 피갑 뒷부분의 돌기 길이 대비 피갑 

앞가장자리 가시들의 길이가 N. marina보다 N. acuminata에서 더 길다 (Björklund, 1972).
이 종은 해수 및 기수성이다 (De Smet, 1993).  한국에서는 동해 연안의 기수호들에서 발견되었다.

왕관윤충속 

Genus Plationus Segers, Murugan and Dumont, 1993

모식종:  Brachionus patulus Müller, 1786.

종 수:  3종 (한국 1종).

10.  ‌�펼친왕관윤충 

Plationus patulus (Müller, 1786) (그림 4C, D)

Brachionus patulus Müller, 1786, p. 361, pl. 47, figs. 14, 15; Mamaril and Fernando, 1978, p. 123, fig. 
43; Koste and Shiel, 1987, p. 972, Fig. 14: 1-6.

Brachionus militaris Ehrenberg, 1834, p. 199; Hudson and Gosse, 1889, p. 52, pl. 34, fig. 23.
Platyias patulus: Ahlstrom, 1940, pp. 175, 176, pl. 19, figs. 1-4; Yamamoto, 1949b, p. 141, fig. 2a, b, c; 

Bartoš, 1959, p. 358, Obr. 65A.
Platyias (patulus) patulus: Gillard, 1948, pp. 195, 196, pl. 3, fig. 2.
Brachionus patulus patulus: Koste, 1978, p. 69, t. 8: 1, 2a, 3, 6; Song and Kim, 1989, p. 144, fig. 4: A-E.

피갑은 매우 두껍고 견고하며 등 배 쪽으로 약간 납작한 형태인데 전체 표면과 가장자리에 좁쌀 모양의 

조그만 돌기가 촘촘이 나 있다.  피갑의 윤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배갑의 표면에는 다각형 모양의 구획

들이 있는데, 그 구획들의 가장자리에는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밀집해 있다.  구획의 모양은 밑변이 위로 

향한 오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연장선이 피갑의 가장자리를 향해 연장되어 나온 형태이다.  이러한 무늬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피갑의 아랫가장자리는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비대칭적이어서 피

갑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피갑의 측단면은 배갑이 복갑보다 약간 더 불룩한 형태이다.  발구멍은 복

갑 끝부분에 위치한다.  피갑 앞가장자리에는 모두 10개의 가시가 나 있는데, 배갑가시 2쌍, 복갑가시 2쌍, 
그리고 앞 모서리가시 1쌍이다.  가시 기부의 폭은 10 μm 내외이다.  가시의 옆가장자리선은 양쪽이 거의 

평행을 이루다가 서서히 좁아져서 끝이 뭉툭하다.  가운데 배갑가시가 45~70 μm로 가장 길고 바깥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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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휘어진 상태에서 복갑쪽으로 굽어 있으며, 가운데 복갑가시가 가장 짧아서 20~28 μm이다.  이들 가시

의 간격은 거의 동일한데 가운데 배갑가시의 간격이 가운데 복갑가시의 간격보다 좁다.  가시와 가시 사이

의 피갑 가장자리는 둥글게 만입되어 있는데, 끝에서 5~10 μm 정도 밑에는 짧은 주름들이 앞가장자리와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다.  피갑 뒤곁가시는 한 쌍으로서, 그 길이는 6월에 채집한 표본의 경우 양쪽이 거

의 동일하나 (8~20 μm), 10월에 채집한 표본의 경우는 왼쪽 가시가 오른쪽 가시보다 현저히 길다 (22~65 
μm).  피갑 뒤곁가시의 기부의 안쪽에는 측감각모가 나 있고, 감각모의 기부에는 조그만 원형의 구멍이 

나 있으며, 그 주위는 우묵하게 들어가 있다.  발구멍 곁가시는 한 쌍으로서 양쪽의 길이가 같거나 (18~20 
μm) 오른쪽 가시가 현저히 길어서 비대칭적인 경우도 있다.  이때 왼쪽 발구멍가시의 길이는 8~22 μm, 
오른쪽 발구멍가시는 22~37 μm 정도이다.  앞가장자리가시들의 길이의 상대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지

만 뒷가장자리가시들의 길이의 상대비에는 변이가 있다.  발은 3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2개인

데, 발가락의 길이는 발의 마지막 의체절의 약 1.5배이고 전체적으로 갸름하고, 끝이 뾰족하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5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7.vi.1988); 2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7.vi.1988); 2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6.vi.1988); 114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x.1988).
고찰:  이 종은 Müller (1786)가 Brachionus patulus로 신종 발표를 한 이후, Ehrenberg (1833)가 Noteus

속에 편입시켜 Noteus patulus로 발표하였다 (Harring, 1913).  Harring (1913)은 Noteus속을 Platyias속
으로 바꾸면서 Noteus quadricornis를 Platyias속에 포함시켰다.  이후로 본 종을 Brachionus속에 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Platyias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어왔는데, 그것은 본 종의 외부

형태가 두 속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즉, 피갑 앞가장자리에 10개의 가시가 있으며, 뒤곁가시 외에 

발구멍 곁가시가 존재하고, 발구멍이 복갑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등 피갑의 모양과 섬모환의 형태, 저작기

의 형태 등은 Brachionus속에 가까우나, 발이 주름호스 모양이 아니고 3개의 마디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는 Platyias속에 가깝다.  Brachionus patulus의 유효성은 Koste (1978) 및 Koste and Shiel (1987)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Ahlstorm (1940)와 Bartoš (1959)는 발의 구조가 Platyias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 종은 

Platyias속에 귀속시켰다.  Segers et al. (1993)은 초미세구조적 (ultrastructural) 형질 분석을 통해 이 종을 

Brachionus나 Platyias속에 귀속시키기보다는 Plationus속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최근에 Reyna- 
Fabián et al. (2010)은 두 유전자, 즉 cox1 (cytochrome oxidase subunit 1)과 LSU (domains D2 and D3 
of the large subunit of the nuclear ribosomal RNA)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Brachionus, Platyias 및 

Plationus속 간의 유전적 차이점 (genetic divergence)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Plationus속의 계통

적 위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Song and Kim (1989)는 Koste (1978) 및 Koste and Shiel (1987)에 동

의하여 이 종을 Brachionus patulus patulus로 동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egers et al. (1993) 및 Reyna- 
Fabián et al. (2010)을 따라 이 종을 Plationus patulus라 하였다.

이 종은 부식질이 많은 진흙성 바닥 근처나 수초 사이에 서식하며, 부니질과 단세포 조류, 박테리아 등을 

먹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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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갑윤충속 

Genus Platyias Harring, 1913

피갑은 단단하고 과립이 조밀하게 나 있다; 배갑은 다소 납작하며 복갑은 불룩한 방패 모양이다; 앞가장

자리와 뒷가장자리에 가시가 나 있으며, 배갑 표면에 다각형의 무늬가 있거나 없다.  발은 피갑의 뒷부분

에서 나오며, 의체절로 되어 있고, 끝에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있다.  저작기는 malleate형이다.  
눈이 없다.

모식종:  Noteus quadricornis Ehrenberg, 1832.

종 수:  3종 (한국 1종).

11.  ‌�사각평갑윤충 

Platyias quadricornis (Ehrenberg, 1832) (그림 8C, D)

Noteus quadricornis Ehrenberg, 1832, p. 143, t. 4: 5 (cited from Ahlstrom, 1940); Hudson and Gosse, 
1886, vol. 2, pp. 121, 122, pl. 28, fig. 5.

Noteus stuhlmanni Collin, 1897, p. 8, fig. 9.
Platyias quadricornis: Harring, 1913, p. 84; Ahlstrom, 1940, p. 174, pl. 18, figs. 6-9; Gillard, 1948, pp. 

194, 195, pl. 3, fig. 1; Yamamoto, 1949b, p. 141, fig. 21a-c; Tan and Perng, 1976, p. 16, fig. 21; Koste, 
1978, pp. 63, 64, t. 6: 1, 2, 7: 1, 2; Mamaril and Fernando, 1978, p. 125, fig. 49.

피갑은 매우 견고하며 정면에서 본 윤곽은 항아리 모양이고 배갑은 방패처럼 완만하게 볼록하고 복갑은 

편평하다.  복갑과 배갑은 머리구멍만 제외하고는 전 가장자리가 유합되어 있다.  머리구멍은 넓어서 너비

가 피갑 폭의 3/5 정도이다.  배갑 앞가장자리의 중앙부에는 너비 약 25~33 μm, 길이 100~140 μm 정도

의 길고 강한 배갑돌기가 한 쌍 돌출해 있다.  배갑돌기의 단면은 완만한 U자 모양이며, 전체적으로 복부

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  두 돌기 사이와 돌기와 앞모서리 사이는 둥글게 만입되어 있는데 모두 비슷한 모

양이다.  두 앞모서리는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데 끝에는 작고 뾰족한 가시가 있다.  복갑 앞가장자리는 완

만하게 파여 있다.  피갑 뒷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쇠뿔 모양의 뒤곁가시가 있다.  그 길이는 60~80 μm이

며, 두 뒤곁가시 사이의 길이는 피갑 너비의 1/3에 약간 못 미친다.  발구멍은 타원 모양인데 복갑의 밑에

서 1/5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발구멍의 위쪽에는 1개 이상의 동심원상의 주름이 있으며, 그 위쪽에서 양 

옆으로 1쌍의 사선이 나 있는 경우도 있다.  피갑의 전면과 모든 가장자리에는 좁쌀 같은 돌기가 조밀하게 

나 있다.  배갑의 표면에는 좁쌀 같은 돌기들이 모여 이룬 선들이 다각형 모양의 구획을 짓는데, 배갑 앞가

장자리의 두 돌기 밑에서 연장된 선이 피갑 나머지 부분의 길이의 1/4 되는 지점에서 짧은 가로선과 만나

고, 이 가로선을 밑변으로 하는 오각형이 꼭지점을 밑으로 하고 배열되어 있으며, 이 오각형 위의 두 변을 

밑변으로 하는 두 오각형이 서로 붙어 있는 형상이다.  발은 3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길이가 35~4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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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인 2개의 길고 뾰족한 뿔 모양의 발가락이 있다.  피갑의 길이는 480~583 μm, 피갑의 폭은 343~462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6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14.iv.1988); 2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16.iv.1988); 2개체 (경

남 함안군 외송늪: 15.iv.1988); 14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x.1988); 15개체 (경남 하동군 고전면: 
18.vii.1990, 윤성명).

고찰:  배갑의 다각형 상의 무늬에는 약간의 변이가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변종이 존재한다.  Wulfert 

(1956)는 배갑의 다각형 상의 구획 중 아래쪽 2개가 모두 육각형인 것을 Platyias quadricornis var. hexag-
ona라고 하였고 [Wulfert (1965)에서 재인용], Sudzuki (1964)는 왼쪽은 육각형, 오른쪽이 오각형인 무리를 

Platyias quadricornis f. intermedius라고 하였다.  이 두 변종들은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으며, P. quad-
ricornis의 동종이명으로 처리되었다.  자연늪에서 관찰 ·동정된 모든 표본은 두 개가 모두 오각형인 것들

이었다.
이 종은 저서성이다.

돼지코윤충과 

Family Dicranophoridae Harring, 1913

모식속:  Dicranophorus Nitzsch, 1827.

속 수:  18속 (한국 2속).

돼지코윤충속 

Genus Dicranophorus Nitzsch, 1827

표피는 얇고 투명하며 부분적으로 피갑을 형성한다.  몸은 방추형이다.  목 둘레에 가로 주름이 있어서 

머리와 몸통이 구분된다.  섬모환 위쪽의 표피가 확장되어 부리를 이루는데, 부리는 갈고리 모양이거나 넓

게 확장되어 있다.  몸체는 원통 모양이고 양 옆에 세로 주름이 있다; 발 윗부분에 가로 주름이 있다.  몸체 

끝부분이 연장되어 꼬리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발은 하나의 의체절로 되어 있으며 짧고 원뿔대 모양이

다.  발가락의 길이는 다양하다; 발은 단도나 장검 모양이다.  섬모환은 배 쪽에 비스듬히 존재한다.  부리

의 기부에 두 개의 눈이 있다.  저작기는 forcipate형이다.
모식종:  Cercaria forcipata Müller,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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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  50종 (한국 2종).

돼지코윤충속의 종 검색표

1.  ‌�발가락의 기부에는 비스듬한 격벽이 있다; 구부의 말단은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길고 굵은 송곳니 

모양의 이빨을 가진다 ···················································································  짧은돼지코윤충 D. forcipatus
-  ‌�발가락의 기부에는 격벽이 없다; 구부의 끝에는 길고 굵으며 끝이 부푼 송곳니 모양의 이빨이 하나 있

고 양 옆에 그보다 작은 이빨 모양의 곁가지 (apophysis) 두 개가 붙어 있어 마치 세 개의 이빨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  족집게돼지코윤충 D. epicharis

12.  ‌�짧은돼지코윤충 

Dicranophorus epicharis Harring and Myers, 1928 (그림 9)

Dicranophorus epicharis Harring and Myers, 1928, pp. 705-707, pl. 25, figs. 1, 2; Koch-Althaus, 1963, 
pp. 408, 409, Abb. 20; Wulfert, 1966, p. 64, Abb. 9; Koste, 1978, p. 469, t. 169: 4, 170: 3a, b, 172: 1a-

g; Song and Kim, 1989, pp. 153, 154, fig. 11.

체표는 피갑을 이루지 않으며 얇지만 잘 변형되지 않는 투명한 표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길

고 아랫부분이 약간 더 불룩한 자루 형태이다.  몸의 전체 길이는 265~407 μm, 정면의 너비는 123~140 
μm이다.  측단면을 보면 등 쪽이 배 쪽보다 더 불룩하다.  표피에는 몸체를 머리, 몸통, 발로 구분하는 가

로 주름이 있다.  머리 부분은 길어서 발가락을 제외한 몸 길이의 1/3 가량인데, 목 부분에서 머리끝으

로 2/5, 4/5 되는 지점에도 가로 주름이 있다.  섬모환은 머리의 배 쪽에 비스듬히 위치하고, 그 길이는 

60~123 μm이다.  머리의 끝에는 표피가 연장되어 차양처럼 넓고, 가장자리가 둥근 이마돌기를 이루어 배 

쪽을 향해 짧게 돌출해 있다.  이 돌기 아래에 붉은 점과 같은 한 쌍의 눈이 있다.  몸통의 양 옆에는 평행

한 두 주름이 목과 발 위쪽의 가로 주름을 연결하여 몸통의 표피를 등판과 배판으로 나눈다.  몸통의 등 

쪽 부분은 뒤로 갈수록 서서히 불룩해지다가 발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졸라맨 듯이 다소 좁아지는데, 몸통

과 발 사이에는 2개의 가로 주름이 있다.  두 가로 주름의 간격은 등 쪽의 것이 배 쪽의 것보다 넓다.  마지

막 가로 주름의 등 쪽 윗부분은 발에 비해 불룩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항문이 열려 있다.
발은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그 길이는 35~50 μm이고, 안에 있는 곤봉 모양의 족선이 관찰된다.  발

가락은 2개인데 단도 모양으로서 양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을 이루다가 발 끝부분에서 급하게 좁아져 날카

롭지는 않으나 뾰족한 발끝을 이룬다.  양 발가락은 모양이 같고 길이는 약 47~65 μm로서 몸 전체 길이의 

약 1/7을 차지하며 기부의 넓이는 11~12 μm 정도이다.  발가락은 전체적으로 배 쪽을 향해 약간 휘어져 

있다.
저작기는 forcipate형으로서 다른 종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몸 전체에 대한 비가 크다.  저작기의 길이는 

약 59~70 μm이다.  병부의 끝은 주걱처럼 넓게 퍼져 있다.  구부의 끝에는 길고 굵으며 끝이 부푼 송곳니 

모양의 이빨이 하나 있고 양 옆에 그보다 작은 이빨 모양의 곁가지 (apophysis) 두 개가 붙어 있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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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이빨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지부의 안 가장자리에는 8~9개의 이빨이 나 있는데 하부 쪽으로 갈

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하부는 정면에서 보면 막대 모양인데, 측면에서 보면 위가 넓고, 배 쪽 가장자리는 

수직인데, 등 쪽 가장자리는 비스듬히 배 쪽으로 기울어 밑이 좁은 판을 이루고 있다.  지부의 바깥 가장자

리에는 삼각형 모양의 좁은 판 (alulae)이 붙어 있는데 뾰족하게 나온 끝은 밑을 향해 처져 있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4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7.vi.1988); 16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6.vi.1988); 10개체 (경

남 의창군 주남지: 27.vi.1988); 10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7.vi.1988).
고찰:  이 종과 가장 유사한 종은 D. grandis인데 (Harring and Myers, 1928; Koste, 1978) 외형상으로는 

거의 구별하기 어렵고, 저작기의 형태로써 구별된다.  이 종은 구부가 세 부분, 즉, 끝이 불룩한 송곳니 모

양을 하고 있는 가느다란 세 개의 이빨들이 모여 이루어진 반면, D. grandis는 한 개의 이빨만으로 되어 있

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종은 육식성으로 자신보다 더 큰 미소동물을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하는데, 위 속에서 다른 윤형동물

그림 9.  짧은돼지코윤충 Dicranophorus epicharis.  A. 측면도; B. 복면도; C. 저작기 (U. 구부; R. 지부; F. 하
부; M. 병부).  축척: A, B=100 μm, C=50 μ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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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저서성이며, 자연늪에서는 6월과 10월에 관찰되었다.

13.  ‌�족집게돼지코윤충 

Dicranophorus forcipatus (Müller, 1786) (그림 10)

Cercaria forcipata Müller, 1786, p. 134, pl. 20, figs. 21-23.
Dicranophorus remanei Wulfert, 1936, p. 405, Abb. 1a-i.
Dicranophorus forcipatus: Bartoš, 1959, p. 716, Obr. 124C-E, 126F, CH, J, K; Donner, 1964, p. 281, fig. 

17a-e; Koste, 1978, p. 469, Abb. 52, pl. 169, figs. 10, 13a-i; pl. 170, figs. 6, 12a, b; Song and Jin, 
2000, pp. 72, 73, fig. 1a-c.

머리 끝의 표피가 연장되어 형성된 이마돌기 (rostrum) 밑에 두 개의 눈이 있다.  표피는 얇고, 투명하며 

표면이 부드럽지만, 몸체의 전체적인 모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몸통은 길쭉한 원통형인데, 배 쪽은 다소 

편평하고, 등 쪽은 뒷부분이 불룩하다; 몸통의 양 옆에는 세로 홈에 의해 형성된 평행한 두 주름이 목과 발 

위쪽의 가로 주름을 연결하여 몸통의 표피를 등판과 배판으로 나눈다; 목과 발 위쪽의 가로 주름들에 의해 

몸체가 머리, 몸통, 발로 각각 구분된다.  머리는 길어서 전체 몸 길이의 2/5 가량을 차지한다; 섬모환은 머

리의 배 쪽에 비스듬히 위치한다; 이마돌기는 짧고 좁으며, 앞 끝이 둥글다.  몸통의 뒷부분은 발과 연결되

는 부위에서 갑자기 좁아지고 등 뒤쪽이 연장되어 뾰족한 꼬리를 이룬다; 꼬리는 발 길이의 2/3에 다다른

다.  발은 짧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발가락은 발 길이의 두 배 정도로 길고, 측면에서 볼 때 배 쪽 가

장자리는 오목하고 등 쪽 가장자리는 불룩한 창 모양이다; 발가락의 기부에는 비스듬한 격벽이 있다.  저
작기는 forcipate형으로서 병부의 말단이 둥글게 부풀어 있다; 지부의 말단은 두 가닥으로 나뉘어 있다; 지
부의 안 가장자리에는 다섯 개의 이빨이 나 있다; 구부의 말단은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길고 굵은 송곳

니 모양의 이빨을 가진다; 하부는 정면에서 보면 막대기 모양이고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말단으

로 갈수록 좁아진다; alula는 짧고 다소 뒤쪽을 향하고 있다.  몸의 전체 길이는 219 μm이고, 발가락 길이

는 46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2개체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 13.vi.1999).
고찰:  이 종은 저서성으로 섬모충류, 다른 윤형동물 및 선형동물을 먹고 살며 또한 부생생물적 (limnos-

abrobic)이다 (Koste, 1978; De Sme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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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윤충과 

Family Euchlanidae Bartoš, 1959

모식속:  Euchlanis Ehrenberg, 1830.

속 수:  5속 (한국 2속).

그림 10.  족집게돼지코윤충 Dicranophorus forcipatus.  A. 측면도; B. 저작기 (복면도); C. 저작기 (측면도).   
축척: A=50 μm, B=25 μ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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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족윤충속 

Genus Dipleuchlanis de Beauchamp, 1910

피갑이 있다.  배갑이 복갑보다 좁다.  몸체의 양쪽에 세로 홈이 있다.  발은 세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

으며, 배갑과 복갑 사이 끝부분에서 나온다.  발가락은 좁고 긴 대롱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다.  섬모환은  

Euchlanis형이다.  저작기는 malleate형이다; 구부 안쪽에는 7~10개의 이빨이 나 있다.
모식종:  Diplois propatula Gosse, 1886.

종 수:  3종 (한국 1종).

14.  ‌�편평고대복수족윤충 

Dipleuchlanis propatula (Gosse, 1886) (그림 11)

Diplois propatula Gosse in Hudson and Gosse, 1886, vol. 2, p. 87, pl. 24, fig. 2.
Euchlanis subversa Bryce, 1890, p. 77, figs. 44, 45.
Dipleuchlanis propatula: Collin et al., 1912, p. 164, figs. 319, 320; Bartoš, 1959, p. 405, pl. 72, figs. H, 

CH, J; Mamaril and Fernando, 1978, p. 127, fig. 62; Myers, 1930, p. 380, pl. 22, figs. 5-7.
Dipleuchlanis propatula propatula: Koste, 1978, p. 144, pl. 40, fig. 6a-e; Koste and Shiel, 1989, p. 86, 

fig. 2: 2a-f; Song and Kim, 1992, p. 328, fig. 1a-d.

피갑 정면의 윤곽은 앞쪽이 잘린 타원형이다.  피갑은 전체적으로 보면 1개의 자루와 같으나, 양 옆에 길

이 방향의 깊은 세로 홈이 있어 복갑과 배갑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세로 홈의 밑가장자리선

이 외부에 비쳐 보이는데, 이 선은 피갑의 뒤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좁아지다가 끝부분에서 급격히 좁아지

면서 만난다.  배갑은 복갑보다 훨씬 좁고 약간 짧으며, 가운데가 오목하다.  배갑 앞가장자리의 너비는 복

갑의 그것의 약 3/5 정도이고, 최대 너비는 복갑 최대 너비의 2/3 정도로 92~100 μm이며, 배갑의 길이는 

150~163 μm이다.  복갑은 다소 불룩하며, 너비는 124~139 μm, 길이는 150~170 μm이다.  복갑과 배갑의 

양 옆 가장자리는 다소 등 쪽으로 젖혀져 있다.  머리는 얇은 큐티클 막에 의해 피갑 앞가장자리와 연결되

어 있다.  발은 세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발가락은 가늘고 긴 관 모양으로, 매우 길어서 배갑 길이의 

약 1/2 정도 (75~86 μm)이고, 끝에서는 좁아져서 날카로운 침 모양을 이룬다.
저작기는 다소 변형된 malleate형이다.  지부 (枝部, ramus)는 배 쪽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다.  구부 

(鉤部, uncus)는 8개의 길고 끝이 부풀어 있는 이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빨들의 길이는 등 쪽으로 갈수

록 짧아진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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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표본:  15개체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22.iv.1989).
고찰:  Gosse (in Hudson and Gosse, 1886)는 이 종의 신종 기재에서 피갑 양 옆의 세로 홈을 배갑에 

있는 홈의 가장자리로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종을 Salpinadae과 (현재의 각관윤충과)의 Diplois속에 배

치하였다.  또한 그는 피갑에서 작은 부분이 복갑이고 발의 기부에는 세 개의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다고 

잘못 기재하였다.  Bryce (1890)가 이후에 이러한 잘못들을 발견하고 피갑 중 작은 부분이 배갑이며, 그 위

에는 홈이 나 있지 않다고 정정하였다.  또한 Bryce는 Gosse가 묘사한 발 기부의 가시들은 세로 홈의 밑

가장자리, 배갑 뒷가장자리, 그리고 발 주변의 보호물 등 세 구조물이 만나서 이룬 각들에 의해 형성된 현

미경 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본 저자 또한 Bryce (1890)에 동의하고 있다.

그림 11.  편평고대복수족윤충 Dipleuchlanis propatula.  A, B. 전체도 (복면도); C. 저작기 (U. 구부; R. 지부; 
F. 하부; M. 병부); D. 단면도.  축척: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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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윤충과 

Family Lecanidae Bartoš, 1959

모식속:  Lecane Nitzsch, 1827.

속 수:  1속 (한국 1속).

술잔윤충속 

Genus Lecane Nitzsch, 1827

피갑이 있다; 피갑은 정면에서 볼 때 대체로 난형이며 등 배 쪽으로 납작하다; 양 옆의 세로 홈에 의해 

피갑이 배갑과 복갑으로 나뉜다.  피갑 앞가장자리와 양 옆에 가시나 돌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발은 복갑

의 끝부분에서 나온다; 하나의 의체절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몸체에 묻혀 있다.  발가락은 하나 또는 두 

개인데, 두 개의 경우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유합되어 있다.  섬모환은 Euchlanis형이고 두

정주연대와 구부가 있다.  저작기는 malleate형이다; 하부는 짧은 부채 또는 대롱 모양이다; 구부는 대체로 

세 개의 서로 길이가 다르고 다소 유합해 있는 이빨을 가진다.
모식종:  Cercaria luna Müller, 1776.

종 수:  170종 (한국 18종).

술잔윤충속의 종 검색표

1.  ‌�발가락이 한 개이다 ····································································································································  2
-  ‌�발가락이 두 개이다 ····································································································································  4
2.  ‌�피갑 앞가장자리의 양 모서리에는 작고 뾰족한 가시가 나 있고 이들은 안쪽을 향하고 있다 ···················  

················································································································ 스텐루스외발술잔윤충 L. stenroosi
-  ‌�피갑 앞가장자리의 양 모서리에는 가시가 나 있지 않거나 삼각형 모양의 모서리를 이룬다 ·················  3
3.  ‌�피갑의 앞가장자리에는 가시가 나 있지 않다; 배갑과 복갑 앞가장자리는 모두 U자 모양으로 깊게 만입

되어 있다 ············································································································  방울외발술잔윤충 L. bulla
-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강하고 뾰족한 한 쌍의 가시가 나 있는데, 이들은 바깥쪽을 향하여 활처럼 구부러

져 있다; 복갑 앞가장자리는 U자 모양으로 깊게 만입되어 있다 ······ 네뿔외발술잔윤충 L. quadridentata
4.  ‌�피갑의 뒤쪽 끝부분이 연장된 발덮개는 넓고 끝이 잘린 판 모양이다; 발톱의 길이는 발가락 길이의  

1/3 정도이다 ···································································································  말발굽술잔윤충 L. ungulata
-  ‌�발덮개는 약간 연장되어 있고 둥글다; 발톱의 길이는 발가락 길이의 1/7~1/6 정도이다 ···························  

······················································································································· 굽은뿔술잔윤충 L. curvicor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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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굽은뿔술잔윤충 

Lecane curvicornis (Murray, 1913) (그림 12)

Cathypna curvicornis Murray, 1913, pp. 346, 347, pl. 14, fig. 22.
Lecane curvicornis: Harring, 1914, pp. 535, 536, pl. 17, fig. 3; Harring and Myers, 1926, pp. 321, 322, 

pl. 8, figs. 1, 2; Hauer, 1965, p. 358, Abb. 15; Mamaril and Fernando, 1978, pp. 115, 116, fig. 9; 
Segers, 1995, pp. 93-97, figs. 4, 28, 226-233.

Lecane curvicornis curvicornis: Koste, 1978, p. 224, t. 74: 2e; Song and Kim, 1989, p. 150, fig. 9A.

피갑 정면의 윤곽은 갸름한 부분의 앞쪽이 잘린 달걀 모양이고, 측면에서 보면 배 쪽은 다소 납작하고, 
등 쪽은 불룩하다.  피갑은 다소 두껍고, 투명하며 표면에는 미세한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조밀하게 돋

아 있어 귤 껍질 같은 형상이다.  피갑은 전체적으로 보면 1개의 자루와 같으나, 양 옆에 길이 방향의 깊

은 세로 홈이 있어 복갑과 배갑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갑의 양 모서리에는 작고 뾰족한 가시

가 있는데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앞모서리 부근에서는 배갑과 복갑 앞가장자리가 일치

하나 중심부로 갈수록 복갑 앞가장자리가 다소 더 깊이 파인다.  배갑 앞가장자리의 중심의 양쪽에는 약

간 불룩한 부분이 있다.  앞가장자리의 상태는 표본의 수축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가

장자리의 너비는 72~83 μm이다.  복갑의 너비는 111~115 μm, 배갑의 너비는 105~112 μm, 복갑의 길이

는 151~155 μm, 배갑의 길이는 143~146 μm로서 배갑이 복갑보다 좁고 짧아 등에 얹혀 있는 것 같이 보

인다.  피갑 옆을 달리는 깊은 세로 홈의 밑가장자리선이 외부에 비쳐 보이는데, 복갑 옆가장자리와 거의 

나란히 달리는 선으로 나타난다.  이 세로 홈은 배갑 앞가장자리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약간 못 미친 

지점에서 안쪽을 향해 ㄱ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주름으로 끝난다.  배갑의 뒷부분은 뭉툭하게 잘린 형상으

로서, 뒷가장자리는 완만하게 불룩한데, 그 너비는 앞가장자리의 너비보다 훨씬 좁다.  배갑 뒷가장자리의 

위쪽에는 뒷가장자리선과 평행한 가로선이 있는데, 이것은 배갑의 끝가장자리가 안으로 접혀 들어간 것이 

바깥쪽으로 비쳐 보이는 것이다.  복갑 뒷가장자리가 연장된 발덮개 (foot plate)는 갸름하고 둥글다.  복갑 

뒷가장자리 끝에서 1/3 되는 지점에는 뚜렷한 가로 주름 (transverse fold)이 있고 이 주름은 피갑을 완전

히 가로지른다.
복부 아래쪽에 한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는 발이 있는데, 이 의체절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사다리꼴 모

양이다.  발앞주름 (prepedal fold)은 아랫가장자리와 옆가장자리가 둥글고, 발보다 약간 좁다.  발은 발앞

주름과 비슷한 길이이며 옆가장자리가 직선이다; 발의 끝은 발덮개의 뒷가장자리를 넘지 않는다.  발의 양 

옆의 기절판 (coxal plate)은 타원형이다.  발가락은 2개인데, 길이는 62~67 μm로서 전체 길이의 1/3에 약

간 미치지 못한다.  발가락 너비는 4.7~5.4 μm로서 양 옆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을 이룬다.  발가락의 기부 

에는 다소 불룩한 부분이 있고, 기부로부터 4/5 되는 지점부터는 다소 좁아지다가 바깥 가장자리에 미늘 

모양의 조그만 덧가시 (accessory claw)가 돋아 있는 부분부터는 급격히 좁아져 좁고 날카로운 유사발톱 

(pseudoclaw)을 이룬다.  유사발톱의 길이는 8~12 μm로서 발가락 전체 길이의 1/7~1/6이다.  몸 전체 

길이는 195~205 μm이다.

분포:  한국, 미국, 열대 및 아열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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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4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4.ii.1988); 2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14.iv.1988); 8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x.1988); 1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x.1988).
고찰:  이 종의 최근연종은 Lecane elsa Hauer, 1931인데 이 종의 경우, 피갑의 양 모서리에는 작고 뾰족

한 가시가 나 있다는 점에서 L. elsa와 다르다.
이 종은 자연늪에서는 2, 4, 6, 10월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12.  굽은뿔술잔윤충 Lecane curvicornis.  A. 전체도; B. 배면도; C. 복면도.  축척: 50 μ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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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말발굽술잔윤충 

Lecane ungulata (Gosse, 1887) (그림 13B, D)

Cathypna ungulata Gosse, 1887b, p. 361, pl. 8, fig. 1.
Cathypna glandulosa Stokes, 1897, pp. 632, 633, pl. 14, figs. 8-10.
Cathypna magna Stenroos, 1898, p. 161, t. II: 21, 22 (cited from Lucks, 1912); Lucks, 1912, p. 109, fig. 

32.
Lecane ungulata: Harring, 1913, p. 62; Harring and Myers, 1926, pp. 323, 324, pl. 9, figs. 3, 4; Koch- 

Althaus, 1963, p. 420, Abb. 29; Mamaril and Fernando, 1978, p. 119, figs. 2, 21.
Lecane ungulata ungulata: Koste, 1978, p. 225, t. 74: 6a-g; Song and Kim, 1989, pp. 150, 151, figs. 9B-D.

술잔윤충속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몸의 전체 길이는 280~326 μm이다.  피갑 정면의 윤곽은 긴 달걀 모

양이며, 측면에서 보면 배 쪽은 다소 납작하고 등 쪽은 불룩하다.  피갑은 전체적으로 보면 1개의 자루와 

같으나, 양 옆에 길이 방향의 깊은 세로 홈이 있어 복갑과 배갑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배갑 앞

가장자리는 대체로 수평이며, 약간 볼록한 경우도 있고, 복갑 앞가장자리는 완만하게 만곡되어 있다.  양 

앞모서리에는 삼각형 모양의 뚜렷한 모서리가시가 나 있다.  복갑 앞가장자리 너비는 111~131 μm로서 피

갑 최대 너비의 8/10 정도로 넓게 열려 있다.  배갑은 복갑보다 좁고, 훨씬 짧아서 둥근 정도가 크고, 복갑 

위에 얹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복갑의 너비는 151~189 μm, 배갑의 너비는 141~170 μm, 복갑의 길

이는 205~258 μm, 배갑의 길이는 184~227 μm이다.  피갑의 양 옆을 길이 방향으로 달리는 깊은 세로 홈

의 밑가장자리선이 외부에 비쳐 보이는데, 복갑 옆가장자리와는 거의 평행을 이루나, 배갑 옆가장자리와는 

위, 아래로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만나는데, 위쪽으로는 앞가장자리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피갑에 유합

되기 때문에 뚜렷한 배갑 모서리를 이루지 못한다.  배갑의 뒷부분은 뭉툭하게 잘린 형상으로서, 뒷가장자

리는 완만하게 불룩하며, 위쪽에 평행한 가로선이 있는데 이것은 배갑과 복갑의 끝 가장자리가 안으로 접

혀들어가 만난 선이 바깥쪽으로 비쳐 보이는 것이다.
복부 아래쪽에 발이 있는데, 1개의 마디로 되어 있으며, 단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이다.  발 종단면의 윗가

장자리의 모서리는 둥글고, 가운데는 오목하게 만입되었으며, 뒷가장자리는 복갑 뒷가장자리를 넘지 못한

다.  복갑의 아랫부분은 넓고 얇게 연장되어 끝가장자리는 편평하고 모서리는 둥근 판 (발덮개)을 이룬다.  
발가락은 2개로서 전체 길이의 1/3 정도의 길이이며 (90~113 μm), 양 옆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한데, 기부

에서는 약간 불룩하다.  발가락의 너비는 7~8 μm이고, 전체 길이의 1/2 되는 부분에는 약간 졸라맨 듯이 

양 옆 가장자리가 다소 들어간 곳 2군데가 잇달아 있어 고리를 끼운 듯한 형상이다.  기부에서 2/3 되는  

곳의 바깥쪽에는 미늘 모양의 작은 덧가시가 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좁고 길며 날카로운 발톱을 이룬다.  
발톱의 길이는 29~43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경기, 강원.
관찰표본:  2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7.vi.1988); 4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6.vi.1988); 7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7.vi.1988); 2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x.1988); 11개체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 3.ix.1988, 
민기식); 2개체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24.xi.1983, 장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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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 종의 최근연종은 Lecane curvicornis인데 (Harring and Myers, 1926; Koste, 1978), 우선 L. 
curvicornis보다 이 종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L. curvicornis에서는 복갑 뒷부분이 얇고 넓게 연

장되어 형성된 발덮개가 발 끝을 지나긴 하지만, 이 종의 그것보다 훨씬 갸름하고 길이도 짧다.  또한 L. 

그림 13.  스텐루스외발술잔윤충 Lecane stenroosi. A. 복면도.  말발굽술잔윤충 Lecane ungulata. B. 전체도; 
C. 복면도; D. 배면도.  축척: A=30 μm, B-D=50 μm.

A B

C D



진윤충강: 단소아강: 유영목: 술잔윤충과 43

curvicornis는 발가락의 중간에 양 가장자리가 고리를 끼운 듯이 들어간 부분이 없다.  이 종은 발가락의 

1/3을 발톱이 차지하고 있으나, L. curvicornis의 경우는 1/7~1/6에 불과하다.
이 종은 담수역 연안의 수초 틈에 서식하며, 부니질, 단세포성 조류, 남조류 등을 먹고 산다.  자연늪에서

는 주로 6월과 10월에 관찰되었다.

17.  ‌�방울외발술잔윤충 

Lecane bulla (Gosse, 1851) (그림 14B)

Monostyla bulla Gosse, 1851. p. 203; Hudson and Gosse, 1886, vol. 2, p. 99, pl. 25, fig. 4; Murray, 1913, 
pp. 353, 354, pl. 15, fig. 33a-c; Harring and Myers, 1926, pp. 388, 389, pl. 37, figs. 1, 2; Yamamoto, 
1956, p. 53, fig. 120.

Monostyla bipes Stokes, 1896, p. 23, pl. 8, figs. 11-13.
Lecane bulla: Hauer, 1965, p. 357.
Lecane (Monostyla) bulla: Mamaril and Fernando, 1978, pp. 119, 120, fig. 25.
Lecane (Monostyla) bulla bulla: Koste, 1978, pp. 252, 253, t. 83: 2a, b, 85: la-c; Song and Kim, 1989, pp. 

148, 149, fig. 8A, B.

피갑 정면의 윤곽은 길쭉한 달걀 모양이고, 측면의 배 쪽은 편평한 반면, 등 쪽은 다소 불룩하다.  피갑은 

다소 두껍고, 표면은 매끈하다.  피갑은 전체적으로 보면 1개의 자루와 같으나, 양 옆에 길이 방향으로 깊

은 세로 홈이 있어, 복갑과 배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복갑의 길이는 117~143 μm, 배갑의 

길이는 113~135 μm로서 배갑이 복갑보다 짧지만 최대 너비는 비슷해서 약 78~97 μm이다.  배갑과 복갑 

앞가장자리의 끝은 거의 일치하고, 양쪽 모서리는 돌기 등이 없이 단순한 각을 이룬다.  배갑 앞가장자리

는 양 끝에서 중심쪽으로 서서히 낮아지다가 갑자기 깊이 파이는 만곡부를 이룬다.  복갑 앞가장자리도 배

갑과 비슷한 양상인데, 가장자리의 경사가 더 급하고, 더 깊이 만곡되어 있다.  배갑 앞가장자리 너비는 복

갑의 그것보다 좁고, 피갑의 최대 너비의 1/3 가량이다.  즉, 배갑은 복갑과 너비가 일치하는 지점을 지나 

앞으로 가면서 더 심하게 좁아진다.  피갑 옆에 있는 깊은 세로 홈의 밑가장자리선이 외부에 비쳐 보이는

데, 복갑의 옆가장자리와 평행하게 달리는 선으로 나타나고, 배갑 앞가장자리의 양 모서리와 끝에서 합쳐

진다.  배갑 뒷가장자리는 완만하게 불룩하고, 위쪽에 뒷가장자리와 평행한 가로선이 있는데 이것은 배갑

의 끝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접혀들어간 것이 바깥쪽에 비쳐 보이는 것이다.  복갑 뒷가장자리는 배갑의 그

것을 지나며 더 둥글고 갸름하다.
발은 한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고, 복부 끝부분에 위치하며, 양 옆가장자리와 앞, 뒷가장자리는 모두 불

룩하다.  발앞주름은 타원형이고 발보다 약간 더 넓다.  발가락과 연결된 부위의 가장자리는 다소 늘어

져 있는데, 그 끝은 복갑 뒷가장자리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복갑의 뒷부분이 늘어나 발덮개를 형성하면

서 발의 등 쪽을 감싸고 있는데 그 뒷가장자리가 발의 뒷가장자리를 넘어간다.  발가락은 1개인데 폭은 7  
μm 내외이고 길이는 70~92 μm로서 전체 길이의 1/3 정도로 길고 날씬한 모양이다.  발가락의 양 옆 가 

장자리는 기부에서 다소 불룩하고 기부로부터 2/3 되는 지점까지는 평행하며 그 지점에서 졸라맨 듯이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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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뒷목가시각관윤충 Mytilina mucronata mucronata. A. 측면도.  방울외발술잔윤충 Lecane bulla. 
B. 복면도.  네뿔외발술잔윤충 Lecane quadridentata. C. 전체도; D. 배면도; E. 복면도.  축척: A=30 μm, 
B~E=50 μm.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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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가 다시 불룩해진 이후 미늘 모양의 덧가시가 있는 부위까지 서서히 좁아진다.  유사발톱의 길이는 

17~20 μm이고, 뚜렷한 정중절흔을 가진다.  몸 전체 길이는 180~237 μm 가량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2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16.iv.1988); 2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7.vi.1988); 205개체 (경

남 함안군 질날늪: 2.x.1988); 33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x.1988).
고찰:  이 종은 술잔윤충속의 종들 중에서 가장 흔한 광생성 (eurytopic) 종이다 (Segers, 1995).
이 종은 수초가 많은 곳에 주로 서식한다.  자연늪에서는 대체로 6월 이후에만 관찰되었다.

18.  ‌�네뿔외발술잔윤충 

Lecane quadridentata (Ehrenberg, 1830) (그림 14C~E)

Monostyla quadridentata Ehrenberg, 1832, p. 130 (cited from Koste, 1978); Hudson and Gosse, 1886, 
vol. 2, p. 100, pl. 25, fig. 3; Murray, 1913, p. 354, pl. 15, fig. 34; Harring and Myers, 1926, pp. 391, 
392, pl. 38, figs. 3-5; Yamamoto, 1956, p. 52, fig. 117.

Metopidia cornuta: Hudson and Gosse, 1889, p. 47, pl. 34, fig. 3.
Lecane quadridentata: Hauer, 1965, p. 365.
Lecane (Monostyla) quadridentata: Koste, 1978, p. 255, t. 83: 8a-c; Mamaril and Fernando, 1978, p. 121, 

fig. 34; Song and Kim, 1989, p. 149, fig. 8C-E.

피갑 정면의 윤곽은 달걀형이고, 등 배 쪽으로 다소 납작하다.  피갑은 다소 두껍고 투명하며, 표면에는 

미세한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조밀하게 돋아 있다.  피갑은 전체적으로 보면 1개의 자루와 같으나, 양 옆

에 길이 방향의 깊은 세로 홈이 있어 복갑과 배갑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배갑 앞가장자리에는 

강하고 뾰족한 한 쌍의 가시가 나 있는데, 이들은 바깥쪽을 향하여 활처럼 구부러져 있다.  두 가시 사이

의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깊게 파여 있다.  복갑 앞가장자리는 모서리에서 직선으로 약간 높아지다가 갑자

기 수직으로 7~8 μm 떨어진 후 경사가 완만해져서 중심 부분이 둥근 U자 모양을 이룬다.  복갑의 만곡부

의 깊이는 배갑의 그것의 2배 가량이다.  복갑의 양 모서리는 둔각을 이룬다.  복갑 앞가장자리의 길이는 

약 51~61 μm인데 배갑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좁아 약 46~52 μm이다.  복갑의 너비는 약 106~119 μm
인데, 배갑의 너비는 약 95~105 μm로 복갑보다 좁다.  복갑의 길이는 약 135~157 μm, 배갑의 길이는 약 

139~156 μm이다.  피갑 옆을 달리는 깊은 세로 홈의 밑가장자리선이 외부에 비쳐 보이는데, 복갑 옆가장

자리와 나란히 달리는 선으로 나타난다.  이 선과 배갑 옆가장자리와의 최대 길이는 복갑 옆가장자리와의 

그것의 3/5 정도이다.  배갑의 뒷부분은 뭉툭하게 잘린 형상이며, 뒷가장자리는 완만하게 불룩하고, 윗쪽 

에 뒷가장자리와 평행한 가로선이 있는데, 이것은 배갑의 끝가장자리가 안으로 접혀 들어간 것이 바깥으

로 비쳐 보이는 것이다.
복갑 아랫쪽에 쪽에 발이 있는데, 발은 한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발의 양 옆가장자리는 둥글고 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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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과 연결된 부위의 가장자리는 다소 늘어져 있다.  발앞주름은 발보다 좁으며 양 옆가장자리가 둥글고, 
뒷가장자리는 불룩하다.  복부의 뒷부분은 좁고 둥글게 늘어나서 발덮개를 형성하여 발의 등 쪽을 감싸는

데, 발끝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발과 그 주변의 복갑 뒷가장자리와의 사이에 있는 기절판은 둥글고 귓바

퀴 모양이다.  발가락은 1개인데 너비 약 6~7 μm, 길이 약 75~83 μm로서 전체 길이의 1/3 정도로 길고 

날씬한 모양이다.  발가락의 양쪽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을 이루는데 군데군데 졸라맨 듯이 고리 모양으로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다.  유사발톱은 길고 뾰족하며, 기부 양쪽에 미늘 모양의 작은 덧가시가 있다; 정중

절흔은 뚜렷하지 않으며, 유사발톱의 길이는 약 22~25 μm이다.  몸 전체의 길이는 231~267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14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7.vi.1988); 10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6.vi.1988); 1개체 (경

남 의창군 주남지: 2.x.1988).
고찰:  이 종은 배갑 앞가장자리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길고 튼튼한 쇠뿔 모양의 돌기 한 쌍에 의해 쉽게 

감별된다.
담수나 다소 기수성인 수역의 연안 수초 틈에 서식한다.  자연늪에서는 6월과 10월에 나타났다.

19.  ‌�스텐루스외발술잔윤충 

Lecane stenroosi (Meissner, 1908) (그림 13A)

Monostyla stenroosi: Tan and Perng, 1976, p. 23, fig. 41.
Lecane (Monostyla) stenroosi: Chengalath and Fernando, 1973, p. 25, figs. 45-50.
Lecane (Monostyla) stenroosi stenrooi: Koste, 1978, p. 247, t. 80, fig. 7a, b; Kim et al., 1991, p. 553, fig. 

4A.

피갑 정면의 윤곽은 달걀형이고 표면에는 미세한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조밀하게 돋아 있다.  피갑은 전

체적으로 보면 1개의 자루와 같으나, 양 옆에 길이 방향의 깊은 세로 홈이 있어 복갑과 배갑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복갑은 편평한 편이지만, 배갑은 다소 불룩하고 복갑보다 약간 좁다.  복갑은 뒷부분

이 갑자기 좁아지고 뒷가장자리가 배갑의 그것을 지나간다.  피갑의 길이는 120~130 μm인데, 길이가 너

비의 약 1.3배이다.  피갑 옆을 달리는 깊은 세로 홈의 밑가장자리선이 외부에 비쳐 보이는데, 복갑 옆가장

자리와 나란히 달리는 선으로 나타난다.  이 선과 배갑 옆가장자리와의 최대 길이는 복갑 옆가장자리와의 

그것의 3/5 정도이다.  복갑 뒷가장자리로부터 피갑 길이의 약 1/3 되는 지점에 피갑을 가로지르는 주름 

이 지나간다.  피갑 앞가장자리의 너비는 피갑의 최대 너비의 약 3/5 가량이다.  배갑 앞가장자리는 편평 

하다.  복갑 앞가장자리는 서서히 기울어지다가 가운데에서 급하게 U자 모양으로 깊게 만입되어 배갑 앞

가장자리를 지나간다.  피갑 앞가장자리의 양 모서리에는 작고 뾰족한 가시가 있는데 둘 다 안쪽을 향하고 

있다.  복갑의 밑에서 1/3 되는 지점에는 가로 주름 (transverse fold)이 있는데 이 주름은 복갑의 양 옆 가

장자리에까지 이어진다.  복갑의 뒷부분이 좁아지면서 길게 연장된 발덮개는 배갑 뒷가장자리와 발의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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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를 모두 지나간다.
발은 하나의 의체절로 되어 있으며, 짧고 몸 안으로 당겨 들어가지 않는다; 의체절의 단면은 사다리꼴이

며, 뒷가장자리는 둥글고 복갑 뒷가장자리를 지나가지 않는다.  발가락은 한 개인데, 피갑 길이의 약 1/3  
정도이고, 기부가 불룩해서 곤봉 모양이며, 전체 길이의 1/2까지는 점차 좁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양 가

장자리가 평행을 이룬다.  유사발톱은 발가락 길이의 1/7 정도로 짧으며 기부 양쪽에 작고 뾰족한 덧가시

를 가진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경기, 전북, 경남.
관찰표본:  1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4.ii.1988); 10개체 (강원 강릉시 경포호: 22.iv.1988); 5개체 (전북 

부안군 하서면: 19.vii.1990, 윤성명); 1개체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논: 3.ix.1989, 민기식).
고찰:  Segers (1995)에 의하면, 이 종의 가성발톱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 드물게 융합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산 표본들이 가진 가성발톱은 융합되어 있었으며, 정중절흔 (median notch)도 

뚜렷하지 않았다.

안갑윤충과 

Family Lepadellidae Harring, 1913

모식속:  Lepadella Bory de St. Vincent, 1826.

속 수:  4속 (한국 3속).

안갑윤충속 

Genus Lepadella Bory de St. Vincent, 1826

피갑은 등 배 쪽으로 납작하며 방패 모양이다; 배갑과 복갑의 가장자리는 유합되어 있고 머리와 발구

멍이 위 아래로 깊게 만입되어 있다; 등 쪽에 두둑 모양의 세로 돌기가 있거나 없다; 피갑의 양 옆에 날개 

모양으로 늘어난 부위가 있거나 없다.  피갑의 뒷부분이 늘어나 섬모환 뒷부분을 감싸는 얇은 막 (head 
shield)이 있다.  발은 세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발가락은 두 개이며 길이가 다양하고 끝이 뾰족하다.  
머리의 끝부분 양쪽에 눈이 있다.  섬모환은 한 줄의 섬모들이며 구부 양쪽에 섬모가 뭉쳐 있는 곳이 있다.  
저작기는 malleate형이며, 구부에 다섯 개의 이빨이 있다.

모식종:  Brachionus patella Müller, 1773.

종 수:  80종 (한국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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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난형안갑윤충 

Lepadella ovalis (Müller, 1786) (그림 15A, B)

Brachionus ovalis Müller, 1786, p. 345, t. XLIX: 1-3.
Mytilina lepidura Bory de St. Vincent, 1826, p. 87 (cited from Koste, 1978).
Metopidia lepadella Ehrenberg, 1832, p. 136 (cited from Harring, 1913).
Metopidia solida Gosse, 1851, p. 201.
Lepadella ovalis: Hudson, 1889, p. 46, pl. 34, fig. 2; Harring, 1913, p. 64; Harring, 1916, pp. 537-539, 

pl. 89, figs. 4-10; Chengalath et al., 1973, p. 51, fig. 97; Chengalath, 1976, p. 904, figs. 21-25; Koste, 
1978, p. 182, t. 60, fig. la-c; Mamaril and Fernando, 1978, p. 125, fig. 53; Koste and Shiel, 1989, p. 
133, fig. 6: 5; Kim et al., 1991, p. 553, fig. 4B, C.

피갑은 정면에서 보면 타원형인데, 복갑은 거의 편평한 반면, 배갑은 다소 불룩하다; 복갑과 배갑은 가장

자리에서 매우 얇게 유합되어 있다.  피갑의 길이는 130~147 μm로서 길이가 너비의 약 1.3배이다.  피갑 

앞가장자리는 배갑과 복갑 모두 U자 모양인데, 복갑 앞가장자리는 배갑 앞가장자리보다 더 좁고 깊게 만

입되어 있어 배갑의 그것을 지나간다.  피갑 앞가장자리의 너비는 피갑 길이의 약 1/5 정도이다.  피갑 앞

가장자리의 주변에는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밀집해서 일종의 띠를 이루고 있는데, 그 띠의 너비가 복갑 앞

가장자리 주변에서는 일정하지만 배갑 앞가장자리 주변에서는 마치 세일러칼라와 같은 모양을 이룬다.  
발구멍은 U자 모양으로 깊게 만입되어 있는데, 길이 45~47 μm, 너비 29~31 μm로 길이가 너비의 약 1.6
배이다.

발은 세 개의 체절로 되어 있다.  발가락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길고 날카로운 쐐기 모양으로 그 길이는 

피갑 길이의 약 1/5 가량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경남.
관찰표본:  5개체 (경남 남해군 설천면 저수지: 20.vii.1990, 윤성명); 1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14.i. 

1989); 2개체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22.iv.1989).
고찰:  이 종은 담수와 해수의 식물 사이의 저질에서 주로 발견된다 (Koste and Shiel, 1989).

각관윤충과 

Family Mytilinidae Harring, 1913

모식속:  Mytilina Bory de St. Vincent, 1826.

속 수:  2속 (한국 1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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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난형안갑윤충 Lepadella ovalis. A. 복면도; B. 배면도.  삼각깃각관윤충 Mytilina acanthophora. C. 
측면도; D. 복면도; E 단면도.  축척: A, B=30 μm, C, D=50 μm.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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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관윤충속 

Genus Mytilina Bory de St. Vincent, 1826

피갑은 원통형이고 양 옆으로 다소 납작하다; 등 쪽에는 전 길이를 따라 깊은 세로 홈이 있어서 그 양쪽

에 두 개의 용골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피갑의 등과 배 쪽의 앞과 뒷모서리에 가시가 나 있거나 없다.  발
은 두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발가락은 가늘고 길다.  섬모환은 Euchlanis형이다.  저작기는 malleate형
이다.

모식종:  Brachionus mucronatus Müller, 1773.

종 수:  11종 (한국 4종).

각관윤충속의 종 검색표

1.  ‌�피갑의 앞가장자리 밑에는 굵은 과립이 조밀하게 나 있는 부분이 있다; 발가락은 짧고 단도 모양이다  

······································································································································································  2
-  ‌�피갑의 앞가장자리 부근은 과립성이 아니다; 발가락은 좁고 매우 길다; 피갑의 배 쪽 끝부분이 방패 모

양으로 늘어져서 발구멍을 가리고 있다 ················································ 삼각깃각관윤충 M. acanthophora
2.  ‌�피갑의 앞가장자리에는 등 쪽과 양 옆 모서리에 각각 한 쌍의 가시들이 나 있다 ······································ 

································································································  뒷목가시각관윤충 M. mucronata mucronata
-  ‌�피갑의 앞가장자리에는 양 옆 모서리에만 한 쌍의 가시들이 나 있다 ····  민뒷가시각관윤충 M. ventralis

21.  ‌�삼각깃각관윤충 

Mytilina acanthophora Hauer, 1938 (그림 15C~E)

Mytilina acanthophora Hauer, 1938, p. 550, Abb. 73a-c; Koste, 1978, p. 149, t. 41: 5a-c; Abb. 37a, b; 
Koste and Shiel, 1989, p. 97, fig. 10: 1, 2; Song and Kim, 1989, pp. 146, 147, fig. 6A-C.

피갑은 측면에서 보면 양 끝이 잘라진 송편 모양, 즉, 배 쪽이 완만하게 불룩하고 부피감이 있으며, 등 쪽 

가장자리는 반원을 이루면서 등 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줄어드는 형상이다.  피갑 중앙의 횡단면은 밑변이 

둥글고 넓으며, 꼭지각 끝이 V자 모양으로 들어간 오각형 모양이다.  피갑은 매우 튼튼하고 두꺼우며, 전 

표면에는 비교적 큰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빽빽이 돋아 나 있는데, 측면에 돌기들이 없는 매끈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늬를 형성하고 있다.  피갑의 길이는 149~161 μm, 측면의 너비는 92~114 μm이다.  
등에는 피갑의 전 길이에 걸쳐 깊은 세로 홈이 파여 있는데, 그 깊이는 21~25 μm이다.  피갑의 횡단면을 

이루는 다각형의 꼭지각의 끝이 쐐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세로 홈 때문이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피갑 앞가장자리는 V자 모양으로 넓게 파여 있는데, 그 깊이는 등의 세로 홈보다 깊다.  피갑 정면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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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부와 양 모서리 사이의 피갑은 삼각뿔 모양으로 크고 뚜렷하게 솟아 있으며, 삼각뿔 뒤부분은 다소 들

어갔다가 등의 세로 홈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완만한 호를 이룬다.  피갑 앞가장자리 바로 아래는 깊게 찌

그러져 들어간 형상이고,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볼록하다.  피갑 뒷가장자리 앞쪽은 둥근 방패 모양의 판을 

이루어 발을 덮고, 그 양 옆은 깊게 만입되었다가 뒤쪽 세로 홈이 끝나는 지점에 연결된다.  피갑 뒷가장자

리의 등 쪽 끝이 배 쪽 끝을 지나간다.  발은 2개의 마디로 되어 있으며 짧다.  발가락은 2개인데 그 너비는 

3 μm 이내이고 길이는 84~89 μm (피갑 전체 길이의 약 3/5)로 매우 길고 날씬하다.  발가락 양 옆가장자 

리는 평행인데, 기부로 갈수록 다소 넓어지고, 중간 부분은 약간 가늘다.  발가락 끝에서 1/6 되는 부분부 

터는 뚜렷이 좁아지며 1/12 되는 지점 이후부터는 더욱 가늘고 날카로워진다.  몸의 전체 길이는 217~231 
μm이다.

분포: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4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4.ii.1988); 3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2.ii.1988).
고찰:  부니질이 많은 진흙성의 바닥 근처에 산다.  경남 자연늪 중에서는 주로 창녕군 목포에서 2, 4, 10

월에 관찰되었다.  Koste and Shiel (1989)에 의하면 때때로 플랑크톤 샘플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22.  ‌�뒷목가시각관윤충 

Mytilina mucronata mucronata (Müller, 1773) (그림 14A)

Brachionus mucronatus Müller, 1773, p. 134.
Salpina mucronata Ehrenberg, 1830, p. 46 (cited from Koste, 1978).
Salpina marina Gosse, 1887a, p. 6, pl. 2, fig. 19.
Mytilina mucronata: Harring, 1913, pp. 74, 75; Mashiko, 1953, p. 67, fig. 7p; Chengalath et al., 1973, p. 

45, fig. 67; Koste and Shiel, 1989, p. 99, fig. 11: 1.
Mytilina mucronata mucronata: Koste, 1978, p. 146, t. 41, fig. 7; Kim et al., 1991, p. 552, fig. 3C.

피갑의 측면의 윤곽은 갸름한 송편 모양이고, 횡단면은 밑변 양 옆이 둥글고 꼭지점 부분은 쐐기 모양으

로 깊게 들어가 있는 오각형 모양이다.  즉, 피갑은 하나의 프리즘의 형상으로서, 뒤로 갈수록 좁아지고, 전
체가 다소 배 쪽으로 휘어진 상태이다.  피갑의 길이는 140~200 μm이다.  피갑의 앞부분은 표면에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조밀하게 나 있다.  피갑 앞가장자리의 정면은 완만하고 깊게 파여 있고, 양 모서리 부근

에 길고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가시가 나 있다.  등은 배보다 훨씬 불룩한데, 등 가운데에는 피갑 전 길이

를 따라 깊은 세로 홈이 나 있고, 이 세로 홈에 의해서 형성된 두 개의 융기들이 피갑 앞가장자리와 등 쪽

에서 만나 길고 뾰족한 가시를 이루면서 끝난다.  이 가시들은 양 모서리에 있는 가시들보다 길다.  피갑 

뒷가장자리의 정면은 U자 모양으로 깊게 만곡되어 발구멍을 이루고, 발구멍의 양 가장자리에는 길고 튼

튼한 뒤곁가시들이 있다.  이 뒤곁가시들은 피갑 앞가장자리의 등 쪽에 있는 가시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짧

으며, 등 쪽을 향해 비스듬히 휘어져 있다.  피갑 뒷가장자리는 뒤곁가시 뒤에서 둥글게 만입하였다가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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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쳐져서 등 쪽 끝부분, 즉, 세로 홈이 끝나는 부분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만나는데, 그 끝은 짧은 

갈고리 모양으로 배 쪽을 향해 구부러져 있다.
발구멍은 다소 크다.  발은 세 개의 체절로 되어 있으며 짧다.  발가락은 2개인데, 길고 날씬한 단도 모양

이다.  발가락의 길이는 피갑 길이의 약 2/5 정도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경남.
관찰표본:  2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14.i.1989); 9개체 (강원 강릉시 경포호: 22.vi.1989).
고찰:  이 종은 Mytilina brevispina (Ehrenberg, 1830)와 비슷하지만 피갑 앞가장자리의 등 쪽에 두 개의 

길고 튼튼한 가시를 갖는다는 점에서 M. brevispina와 뚜렷이 구별된다.  이 종은 다양한 담수역에 서식하

지만 기수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23.  ‌�민뒷가시각관윤충 

Mytilina ventralis (Ehrenberg, 1830) (그림 16)

Salpina ventralis Ehrenberg, 1830, p. 66 (cited from Koste, 1978).
Salpina macracantha Gosse, 1886 (In: Hudson and Gosse, 1886, vol. 2, pp. 84, 85, pl. 12, fig. 6).
Mytilina macracantha: Collin et al., 1912, p. 157, fig. 307.
Mytilina ventralis var. macracantha: Koste, 1978, p. 147, t. 42: 6a, b; Song and Kim, 1989, pp. 147, 148, 

fig. 7.

피갑 측면의 윤곽은 양 모서리가 잘린 송편 모양이고, 횡단면은 밑변 양 옆은 둥글고 꼭지점 부분은 쐐

기 모양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이등변삼각형 모양이다.  즉, 피갑은 하나의 프리즘의 형상으로서, 뒤로 갈

수록 좁아지고, 전체가 다소 배 쪽으로 휘어진 상태이다.  피갑은 두껍고 튼튼하며, 전 표면에는 미세한 좁

쌀 모양의 돌기가 빽빽이 돋아 있다.  피갑 앞가장자리의 정면은 쐐기 모양으로 완만하고 깊게 파여 있고, 
양 모서리 부근에 길고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가시가 나 있다.  가시 뒤의 양 옆 가장자리는 완만하게 볼

록하고 등 쪽에서 정면보다 좁고 얕은 만곡부를 이룬다.  피갑의 앞부분에는 다른 부분의 표면에 있는 미

세한 돌기들보다 훨씬 큰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조밀하게 나 있어서 다른 부분의 피갑과 뚜렷이 구분된

다.  등은 배보다 불룩한데 등 가운데에는 피갑의 전 길이를 따라 깊은 세로 홈이 나 있다.  그 세로 홈의 

깊이는 약 16~20 μm이다.  피갑 뒷가장자리의 정면은 U자 모양으로 깊게 만곡되어 있고, 만곡부의 양 가

장자리에는 길이 18~23 μm 가량의 길고 튼튼한 뒤곁가시가 있다.  뒤곁가시는 등 쪽을 향해 비스듬히 기

울어져 있고, 피갑 뒷가장자리는 가시 뒤에서 둥글게 약간 만입하였다가 밑으로 처져서 등 쪽 끝부분, 즉, 
세로 홈이 끝나는 부분과 턱을 이루면서 만나는데 이 지점에는 뒤곁가시와 비슷한 굵기의 길이 16~21 
μm인 튼튼한 꼬리가시가 한 개 나 있다.  꼬리가시의 끝은 안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다.  피갑의 길이는 

174~195 μm, 측면의 너비는 95~115 μm로서 Mytilina ventralis brevispina보다 피갑의 길이에 대한 측면

의 너비의 비가 작다.  발은 짧은 3개의 마디로 되어 있으며, 발가락은 2개인데, 너비 6~8 μm, 길이 43~57 



진윤충강: 단소아강: 유영목: 각관윤충과 53

μm 가량의 길고 날씬한 단도 모양이다.  발가락의 양 옆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을 이루는데 기부는 약간 

넓고, 가운데는 다소 불룩하며 끝에서 1/4 되는 지점부터는 서서히 좁아져 뾰족하다.  발가락 끝은 안 가 

장자리 쪽으로 치우쳐 있다.  잘 마취되어 머리 부분이 머리구명으로 나온 표본에 있어서는 등 쪽에 조그

맣게 돌출해 있는 1개의 등촉각 (dorsal antenna)을 관찰할 수 있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15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7.vi.1988); 25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6.vi.1988); 35개체 (경

남 의창군 주남지: 27.vi.1988); 95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x.1988).

그림 16.  민뒷가시각관윤충 Mytilina ventralis.  A. 측면도; B. 복면도; C. 배면도; D. 단면도.  축척: 
A~C=50 μ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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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 종은 저서성으로 수초 사이나 바닥 근처에 서식한다.  난온성으로 경남의 자연늪에서 6월과 10
월에 관찰되었다.

쥐윤충과 

Family Trichocercidae Remane, 1933

모식속:  Trichocerca Lamarck, 1801.

속 수:  3속 (한국 1속).

쥐윤충속 

Genus Trichocerca Lamarck, 1801

피갑은 긴 원통 모양이며, 대부분 비대칭적이고 다소 나선상으로 꼬여 있다; 목 부분이 다소 몸통과 구분

되어 있으며 등 쪽 모서리에 가시나 뾰족한 돌출물이 있는 경우가 있다; 등 쪽에 1~2개의 빗 모양의 줄무

늬가 있는 용골 모양의 돌기가 있고, 이 돌기의 높이는 다양하다.  발은 짧다.  발가락은 가늘고 바늘 모양

이다; 왼쪽 발가락이 대체로 오른쪽보다 길다; 오른쪽 발가락은 심하게 축소 또는 퇴화된 경우가 많다.  저
작기는 virgate형이다; 비대칭적이며 큰 alulae를 가진다.

모식종:  Trichoda rattus Müller, 1776.

종 수:  75종 (한국 2종).

쥐윤충속의 종 검색표

1.  ‌�등의 두둑 모양의 돌출부는 하나이며, 등 길이의 2/3 되는 지점까지 이르고, 그 높이는 피갑 최대 너비

의 1/3을 넘는다 ··················································································································  쥐윤충 T. rattus
-  ‌�등의 두둑 모양의 둘출부는 2개이며, 등 길이의 2/3 되는 지점을 약간 넘는다 ··········································  

······························································································································ 두용골쥐윤충 T. bicris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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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두용골쥐윤충 

Trichocerca bicristata (Gosse, 1887) (그림 17)

Mastigocerca bicristata Gosse, 1887a, p. 2, pl. 1, fig. 5; Hudson and Gosse, 1889, p. 35, pl. 31, fig. 27.
Rattulus bicristatus: Jennings, 1903, pp. 330-331, pl. 9, figs. 77-80.
Trichocerca bicristata: Yamamoto, 1952, p. 84, fig. 99; Pontin, 1978, p. 88, fig. 72b.
Trichocerca bicristata bicristata: Koste, 1978, pp. 395, 396, t. 137: 3a-m; Song and Kim, 1989, pp. 151-

153, fig. 10A-E.

피갑은 원통 또는 대롱의 형상으로서 측면의 윤곽은 송편 모양, 즉, 배 쪽은 완만하게 불룩하고, 등 쪽

은 반원에 가까울 정도로 불룩한 모양이다.  그 길이는 발까지 포함해서 183~218 μm이고, 측면의 너비는 

102~134 μm이다.  피갑의 단면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등 쪽에 두 개의 높은 두둑이 있다.  등의 두둑은 피

갑 앞가장자리에서 시작되어 등 길이의 3/4을 넘는 지점에까지 이른다.  두둑의 종단면은 기부가 좁은 이

등변삼각형이고, 측면에는 빗처럼 가로무늬가 있다.  두둑의 초대 높이는 17~24 μm이고 몸 뒤쪽으로 갈수

록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낮아진다.  피갑 앞가장자리에는 가시가 없고, 앞옆가장자리는 가운데가 다

소 불룩한 호를 그리고 있다.  앞가장자리에서 아래로 피갑 길이의 1/3이 조금 못되는 지점의 배 쪽은 가

로 주름이 나 있거나 약간 들어가 있다.
발의 길이는 20~25 μm 정도인데 피갑과 연결되어 있고 가로 주름에 의해 피갑의 나머지 부분과 구별

된다.  피갑의 등 쪽 뒷가장자리 부위는 늘어져서 발의 뒷부분을 덮고 있는데, 그 끝은 발끝에 약간 미치

지 못한다.  발가락은 긴 바늘 모양으로 2개인데, 왼쪽 발가락은 길이가 피갑의 길이보다 약간 더 긴 반면 

(192~213 μm) 오른쪽 발가락은 짧아서 왼쪽 발가락 길이의 1/8~1/7에 불과하다 (25~37 μm).  왼쪽 발가

락의 끝은 삼지창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데 가운데 것이 가장 길다.  발끝에는 두 발가락 외에 짧고 미세한 

강모들이 5개 정도 나 있는데 길이는 8~17 μm 가량이다.
저작기는 virgate형으로서 왼쪽 병부가 오른쪽 것보다 가늘고 짧은데, 끝부분이 모두 중심축을 향해 구

부러져 있다.  하부는 T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이다.  구부와 지부의 위쪽 끝에는 잔니가 나 있다.  오른쪽 

지부의 아랫부분은 새의 날개처럼 길고 뾰족하게 밑으로 뻗어 있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전남, 충남.
관찰표본:  2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7.vi.1988); 4개체 (경남 함안군 질날늪: 27.vi.1988); 2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26.vi.1988); 35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x.1988); 2개체 (전남 해남군 송호리: 2.v.1990, 
윤성명); 3개체 (전남 여수시 돌산읍 세구지: 26.iv.1990, 윤성명); 1개체 (충남 예산군 지석리: 2.vii.1988).

고찰:  Trichocerca bicristata는 빈부수성 (oligosaprobity)에 대한 지시생물이다 (Koste, 1978; Sládeček, 
1983).  이 종은 T. mucosa (Stokes, 1896)와 가장 비슷한데, 두 종 사이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피갑의 등 

쪽 길이 방향으로 달리는 두둑의 길이이다.  전자의 경우 두둑은 피갑 길이의 2/3을 약간 넘고, 후자의 경

우는 1/2을 조금 지난다.
이 종은 부니질과 수초 군집 사이에서 드문드문 발견된다.  자연늪에서는 6월과 10월에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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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쥐윤충 

Trichocerca rattus (Müller, 1776) (그림 18)

Trichoda rattus Müller, 1776, p. 281.
Mastigocerca carinata Ehrenberg, 1830, p. 66 (cited from Koste, 1978); Hudson and Gosse, 1886, vol. 2, 

그림 17.  두용골쥐윤충 Trichocerca bicristata.  A. 전체도; B. 발; C. 단면도; D, E. 저작기 (U. 구부; R. 지부; F. 
하부; RM. 오른쪽 병부; LM. 왼쪽 병부).  축척: A=50 μm.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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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0, pl. 20, fig. 7.
Acanthodactylus carinatus: Tessin, 1890, p. 156, fig. 15.
Rattulus carinatus: Jennings, 1903, pp. 332, 333, pl. 11, figs. 95-97.
Trichocerca rattus f. carinata: Koste, 1978, pp. 398, 399, t. 137a: 7, 139: la-d; Song and Kim, 1989, p. 

153, fig. 10F-I.

그림 18.  쥐윤충 Trichocerca rattus.  A. 전체도; B. 저작기 (U. 구부; R. 지부; F. 하부; M. 병부); C. 발.  축척: 
A=50 μ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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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ocerca rattus: Shiel and Koste, 1992, p. 25, fig. 13: 1.

피갑은 원통 또는 대롱의 형상으로서 윤곽은 방추형이고 길이는 139~145 μm, 측면의 너비는 73~91 
μm이며, 표면은 매끄럽다.  피갑 앞가장자리에는 가시가 없고, 그 너비는 피갑의 최대 너비의 1/2 가량인

데, 옆에서 보면 완만하게 들어가 있다.  복부 쪽의 앞가장자리에서 밑으로 피갑 길이의 1/7 정도 내려간 

부분에는 피갑이 함입되어 주름이 잡히고 턱이 진 곳이 있다.  등 쪽에는 지느러미 모양의 얇고 높은 돌출

물이 있는데, 피갑 앞가장자리에서 시작되어 등 길이의 2/3 되는 지점까지 이른다.  이 돌출물의 가장자리

는 유선형을 이루는데 최대 높이는 22~25 μm로 피갑만의 너비의 1/3을 넘는다.  위의 돌출물 내부의 피

갑과 연결되는 부위에는 빗과 같은 가로무늬가 나 있다.  피갑 뒷가장자리 등 쪽 부분은 연장되어 발 전체 

길이의 약 3/4 가량을 덮는다.
발은 2개의 마디로 되어 있는데, 피갑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길이는 16~19 μm이다.  발가락은 긴 바늘 모

양으로 2개인데 왼쪽 발가락은 길이 141~145 μm로서 피갑 길이와 거의 같거나 약간 길고, 오른쪽 발가락

은 이에 비해 8~9 μm 정도로 아주 짧다.  왼쪽 발가락의 끝은 날카롭고 갈라져 있지 않다.  발 끝에는 위

의 두 발가락 외에 짧고 미세한 강모들이 5개 있는데, 그중 제일 긴 것은 11~16 μm로서 오른쪽 발가락보

다 길다.
저작기는 virgate형으로서 현저하게 비대칭이다.  병부는 J자처럼 하부를 향해 구부러져 있는데, 왼쪽 것

이 오른쪽 것보다 훨씬 짧고 가늘다.  구부의 끝은 굵은 여러 개의 이빨로 나뉘어 있고, 지부의 위쪽 끝에

는 긴 잔니가 모여 있다.  오른쪽 지부의 아래 끝은 왼쪽보다 더 길게 뻗어나가 있는데, 끝이 둘로 갈라져 

있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남.
관찰표본:  9개체 (경남 창녕군 우포늪: 16.iv.1988); 1개체 (경남 함안군 외송늪: 27.vi.1988); 15개체 (경남 

의창군 주남지: 27.vi.1988).
고찰:  변종인 Trichocerca rattus f. carinata (Ehrenberg, 1830)는 머리구멍이 넓고 등의 용골 돌기가 더 

높다는 점에서 Trichocerca rattus s. str.과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이 변종의 몸체의 크기 범위가 Tricho-
cerca rattus s. str.의 범위 내에 존재하고, 이 변종이 생태형 (ecotype)이 아니라는 다른 증거들이 없기 때

문에 최근에는 동종이명 처리되고 있다 (Shiel and Koste, 1992).
수초가 많은 곳에 서식한다.  자연늪에서는 4, 6, 10월에 출현하였는데, 6월의 개체군 밀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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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형아강 

Subclass Bdelloidea Hudson, 1884

납작머리윤충목 

Order Adinetida Melone and Ricci, 1995

과 수:  1과 (한국 1과).

납작머리윤충과 

Family Adinetidae Hudson and Gosse, 1886

섬모환이 변형된 섬모성 부위가 머리의 배 쪽에 위치하며 몸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부리도 안쪽으

로 들어가지 않는다.  입 양 옆에 갈퀴 모양의 돌출물 (갈퀴돌기, rake apparatus)이 있다.  위장 안에는 튜

브 모양의 내강이 있다.  발 끝에는 세 개의 발가락이 있다.  대부분 눈이 없다.  난생이다.
모식속:  Adineta Hudson, 1886.

속 수:  2속 (한국 2속).

납작머리윤충속 

Genus Adineta Hudson and Gosse, 1886

몸체는 다소 등 배 쪽으로 납작하다.  부리는 짧고, 넓으며 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동 시에는 망

원경과 같은 운동 대신 미끄러져 간다.  발은 좁고 4~5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치열식은 2/2이다.  눈은 

대부분 없다.  난생이다.
모식종:  Callidina vaga Davis, 1873.

종 수:  12종 (한국 4종).

납작머리윤충속의 종 검색표

1.  ‌�입 양 옆에 갈퀴돌기가 있다 ·······················································································································  2
-  ‌�입 양 옆에 갈퀴돌기가 없다; 부리박막은 모자의 챙 모양이다 ··················· 날씬납작머리윤충 A. grac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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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양 옆의 갈퀴돌기에는 5개의 가시가 나 있다; 뒷발톱은 원뿔형이고 작다 ·············································  
·······································································································  작은떠돌이납작머리윤충 A. vaga minor

-  ‌�입 양 옆의 갈퀴돌기에는 8개의 가시가 나 있다; 뒷발톱은 발가락들보다 훨씬 크고 길다 ····················  3
3.  ‌�부리박막은 작은 귀 모양이며 각각은 하나의 긴 감각모를 가진다 ·····  슈타이너납작머리윤충 A. steineri
-  ‌�부리박막은 작은 귀 모양이며 각각은 여러 개의 짧은 감각모를 가진다 ···· 털귀납작머리윤충 A. barbata

26.  ‌�털귀납작머리윤충 (신칭) 

Adineta barbata Janson, 1893 (그림 19A)

Adineta barbata Janson, 1893, p. 74, pl. 5, figs. 70, 71; Bartoš, 1951, p. 473, figs. 3J, 66A, B; Donner, 
1965, p. 270, fig. 198c, d; Koste, 1996, p. 356, fig. 3c, d (not Adineta barbata after de Koning, 1929); 
Song and Kim, 2000, p. 96, table 2.

눈이 없다.  머리는 등 배 쪽으로 납작하며 엄지손가락 모양이다.  부리는 짧으며 그 너비는 머리의 끝부

분 너비와 같다; 양 옆에 작은 귀 모양의 부리박막을 가지는데 부리박막의 끝에는 매우 긴 감각모들이 나 

있다; 부리박막의 끝은 배 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다.  섬모환은 머리의 배 쪽 부분에 존재하는 섬모성 부

위로 변형되어 있으며 머리 안으로 접혀 들어가지 않는다.  변형된 섬모환의 아래쪽에 입이 열려 있으며 

입의 양 옆에는 8개의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갈퀴돌기가 각각 머리의 양 옆에서 입 쪽으로 나 있다.  이 갈

퀴돌기와 섬모환 사이에는 긴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입의 양 옆에 나 있는데 그 길이는 갈퀴돌기의 길이와 

비슷하다.  치열식은 2/2이다.  몸체는 등 배 쪽으로 납작한 항아리 모양인데 항문전절에서 갑자기 좁아지

고 그 이후에는 점차 좁아진다.  발은 5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뒷발톱

은 크고 긴 단도 모양이다.  발가락은 3개이며 작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346~348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80~81 μm이다.  뒷발톱의 길이는 19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2개체 (강원도 인제군 가리봉: 28.ix.1997, 이규송).
고찰:  이 종은 A. steineri Bartoš, 1951과 매우 비슷하다.  두 종 간의 가장 큰 형태상 차이점은 부리와 

뒷발톱 모양이다: (1) 이 종의 부리박막은 앞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으며 끝에 많은 감각모가 나 있는 반면, 
A. steineri의 부리박막은 구부러져 있지 않고 감각모도 한 개이며 매우 길다, (2) 이 종의 뒷발톱은 곧게 뻗

어 있지만 A. steineri의 뒷발톱은 구부러져 있다.  납작머리윤충속의 종들은 납작한 머리와 전진 및 이동

시의 특이한 움직임 때문에 다른 질형류들과 쉽게 구별된다.  대부분의 질형류들이 거머리처럼 이동하는 

데 비하여 이들은 머리의 수축 없이 발의 망원경식 운동을 통해서 미끄러져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Song 
and Ki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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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작은떠돌이납작머리윤충 

Adineta vaga minor Bryce, 1893 (그림 19C)

Adineta vaga var. minor Bryce, 1893, p. 149; Bartoš, 1951, p. 475; Haigh, 1968, p. 41, fig. 2p.
Adineta vaga minor: Bartoš, 1959, p. 308, figs. 56C, G, F, 57K, L; Donner, 1965, p. 274, fig. 200b-g; 

Brauer, 1912, p. 31, figs. 50, 51a, b; Song and Kim, 1996, p. 56, fig. 1k, l; Song and Kim, 2000, p. 96, 

그림 19.  털귀납작머리윤충 Adineta barbata. A.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복면도).  슈타이너납작머리윤

충 Adineta steineri. B.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복면도).  작은떠돌이납작머리윤충 Adineta vaga minor. C.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복면도).  날씬납작머리윤충 Adineta gracilis. D.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복면

도).  축척: 50 μ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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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눈이 없다.  머리는 등 배 쪽으로 납작하며 엄지손가락 모양이다; 머리의 너비는 그 길이의 약 3/4이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귀 내지는 잎사귀 모양의 막이 마주 붙어 있는 모양이다.  섬모환은 머리의 배 쪽 부

분에 존재하는 섬모성 부위로 변형되어 있으며 머리 안으로 접혀 들어가지 않는다.  변형된 섬모환의 아래

쪽에 입이 열려 있으며 입의 양 옆에는 5개의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갈퀴돌기가 각각 머리의 양 옆에서 입 

쪽으로 나 있다.  이 갈퀴돌기와 섬모환 사이에는 긴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입의 양 옆에 나 있는데 그 길이 

는 갈퀴돌기에 나 있는 가시들의 길이의 약 4배이거나 그 이상으로 길다.  치열식은 2/2이다.  몸체는 등 

배 쪽으로 납작한 방추형인데 항문전절에서 갑자기 좁아지고 그 이후에는 점차 좁아진다.  발은 5개의 의

체절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뒷발톱은 짧고 뾰족하며 굽은 원뿔 모양이다.  발가락

은 3개이며 뒷발톱보다 짧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256~291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48~56 μm이다.  뒷발톱의 길이는 5 

μm이다.

분포:  한국, 캐나다, 영국, 북극, 체코, 독일, 남극, 인도, 뉴질랜드.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2개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칠성산: 11.v.1997); 5개체 (강원도 양양군 점봉산: 11.xi.1997, 이

규송).
고찰:  A. vaga (Davis, 1873)의 아종들 중 본 아종만이 한국에서 보고되었다.  본 아종은 A. vaga의 다른 

아종들과 다음의 형질 특성에서 구별된다 (Donner, 1965): (1) 본 아종은 짧고 뾰족한 뒷발톱을 가진다, (2) 
전체 길이가 200~500 μm 범위 내에 있다, (3) 몸체의 의체절 사이에 존재하는 가로 주름들이 뚜렷하지 않

다 (Song and Kim, 1996).
본 아종의 분포는 전 세계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시아에서는 단지 인도 (Murray, 1906b) 및 한국 (Song 

and Kim, 1996)에서만 보고되었다 (Song and Kim, 2000).

28.  ‌�슈타이너납작머리윤충 

Adineta steineri Bartoš, 1951 (그림 19B)

Adineta barbata var. Steiner, 1913 (cited from Bartoš, 1951).
Adineta steineri Bartoš, 1951, p. 471; Donner, 1965, p. 270, fig. 198h, i; Haigh, 1968, p. 40, fig. 2K, L; 

Song and Kim, 1996, p. 57, fig. 1i, j; Song and Kim, 2000, p. 96, table 2.

눈이 없다.  머리는 등 배 쪽으로 납작하며 엄지손가락 모양이다.  부리는 짧으며 그 너비는 머리의 끝

부분 너비와 같다; 양 옆에 작은 귀 모양의 부리박막을 가지는데 부리박막의 끝에는 매우 긴 하나의 감각

모가 나 있다.  섬모환은 머리의 배 쪽 부분에 존재하는 섬모성 부위로 변형되어 있으며 머리 안으로 접혀 

들어가지 않는다.  변형된 섬모환의 아래쪽에 입이 열려 있으며 입의 양 옆에는 8개의 날카로운 가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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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갈퀴돌기가 각각 머리의 양 옆에서 입 쪽으로 나 있다.  이 갈퀴돌기와 섬모환 사이에는 긴 가시 모양

의 돌기가 입의 양 옆에 나 있는데 그 길이는 갈퀴돌기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짧다.  치열식은 2/2이

다.  몸체는 등 배 쪽으로 납작한 항아리 모양인데 항문전절에서 갑자기 좁아지고 그 이후에는 점차 좁아

진다.  항문전절과 항문절의 연결부위는 둘레가 불룩하다.  발은 5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갈수

록 점점 좁아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체절의 중간은 둘레가 불룩하다.  뒷발톱은 길고 굽은 쇠뿔 모양이

다.  발가락은 3개이며 뒷발톱보다 짧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325~352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79~83 μm이다.  뒷발톱의 길이는 16 

μm이다.

분포:  한국,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마데이라 제도 (포루투갈령), 독일, 남극, 뉴질랜드.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1개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8.iii.1997); 5개체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17.vii.1997); 10개체 

(강원도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구내: 13.vii.1998).
고찰:  이 종의 분포는 전 세계적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시아에서는 Song and Kim (1996)에 의해 한국

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29.  ‌�날씬납작머리윤충 (신칭) 

Adineta gracilis Janson, 1893 (그림 19D)

Adineta gracilis Janson, 1893, p. 77, pl. 5, figs. 76, 77; Montet, 1915, p. 262, pl. 7, fig. 1a, b; Bartoš, 
1951, p. 477, figs. 4B, 66D, H; Bartoš, 1959, p. 309, fig. 57D, E; Donner, 1965, p. 274, fig. 199g-j; 
Song, 2014, pp. 55-57, fig. 2A.

눈이 없다.  머리는 납작하고 정면에서 볼 때 엄지손가락 모양이다.  부리박막은 너비가 일정한 모자테 

모양이고 양 가장자리가 귀 모양을 이루지 않는다; 부리박막은 배 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섬모환은 머리

의 배 쪽 부분에 존재하는 섬모성 부위로 변형되어 있는데, 갈퀴돌기를 갖지 않는다; 길고 구부러진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입의 양 옆에 나 있는데 각각의 끝은 위를 향하고 있다.  입 주변의 표피가 마름모 모양의 

옷깃처럼 늘어나 있다.  치열식은 2/2.  몸체는 항문전절에 이르면서 급격히 좁아진다.  항문절은 서서히 

좁아지면서 발로 이어진다.  발은 둔부보다 좁다.  뒷발톱은 작은 원뿔 모양으로 뒤를 향해 다소 구부러져

있다.  세 개의 발가락은 작다.  전체 길이는 256 μm이고, 몸체의 최대 너비는 41 μm이다.

분포:  한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 남극, 북남미.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8개체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7.iii.2013).
고찰:  이 종은 넓은 분포 양상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크지만, Song (2014)에 의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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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벌레윤충속 (신칭) 
Genus Bradyscela Bryce, 1910

몸체는 짧고 통통한 애벌레 모양이다.  입 양 옆의 갈퀴돌기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과 같은 운동

을 한다.  눈은 없다.  발가락은 세 개인데 짧고 두껍다.
모식종:  Adineta clauda Bryce, 1893.

종 수:  3종 (한국 3종).

애벌레윤충속의 종 검색표

1.  ‌�발의 두 번째 의체절 끝에는 많은 유두돌기들이 나 있다 ·········································································  2
-  ‌�발의 두 번째 의체절의 끝에는 단지 두 개의 아주 작은 뒷발톱이 나 있다 ···························  B. granulosa
2.  ‌�발의 두 번째 의체절 끝에는 21개의 짧고 끝이 둥근 유두돌기들과 두 개의 역삼각형 모양의 돌기가 나 

있다; 섬모성 부위의 갈퀴 모양의 구조물에는 바깥 가장자리에 6개의 이빨들이 나 있다 ········  B. clauda
-  ‌�발의 두 번째 의체절 끝에는 42개의 가는 돌기들, 두 개의 가늘고 끝이 뭉툭한 돌기들 및 두 개의 넓은 

엄지 모양의 돌기가 나 있다; 섬모성 부위의 갈퀴 모양의 구조물에는 바깥 가장자리에 4개의 이빨들이 

나 있다 ········································································································································  B. hoonsooi

30.  ‌�꽃잎꽁무니애벌레윤충 

Bradyscela clauda (Bryce, 1893) (그림 20A)

Adineta clauda Bryce, 1893, p. 150, pl. 11, fig. 1.
Bradyscela clauda: Bryce, 1910, p. 73; Bartoš, 1959, p. 310, fig. 57F, H; Donner, 1965, p. 277, fig. 202a-

c; Song and Kim, 2000, p. 96, table 2.

몸체는 약한 과립성이며 애벌레 모양이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타원형의 막이 마주 붙어 있는 모양이

다; 부리박막의 너비는 머리의 최대 너비의 약 1/2 정도이다.  머리의 너비는 길이와 비슷하다; 입의 양 옆

에 있는 갈퀴돌기가 완전히 열려 있을 때의 머리의 너비는 몸체 너비와 비슷하다; 머리의 배 쪽에는 섬모

성 부위가 없다.  갈퀴돌기는 약간 오므린 손 모양으로 바깥쪽에 6개의 이빨 모양의 돌기가 나 있고, 입 쪽

에 한 개의 이빨이 나 있으며, 앞 끝과 뒤쪽에 각각 한 개씩의 이빨이 나 있다.  치열식은 2/2이다.  인두관

의 길이는 저작기의 길이와 비슷하다.  몸체의 양 옆가장자리는 다소 평행하다; 항문절은 가운데와 끝부분

에 가로 주름을 가진다.  발은 3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는데, 매우 짧으며, 완전히 펴져 있는 것을 보기 힘들

다; 첫 번째 의체절의 가운데 부분은 둘레가 불룩해서 고리를 끼운 것 같다; 두 번째 의체절의 뒷가장자리

의 둘레 전체에는 24개 정도의 짧고 뭉툭한 돌기들이 나 있는데, 이들 중 등 뒤쪽 양 옆에 있는 두 개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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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역삼각형 모양이다; 이 두 역삼각형 모양의 돌기 양 옆에 있는 두 돌기들은 다른 것들보다 길다.  세 

개의 발가락은 짧고 굵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162~168 μm이고 머리의 너비는 34~35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그림 20.  꽃잎꽁무니애벌레윤충 Bradyscela clauda. A.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복면도).  미립애벌레윤충 

Bradyscela granulosa. B.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복면도); C. 둔부, 발, 뒷발톱 및 발가락 부위 (측복면도).   
축척: A, B=50 μm, C=20 μm.

A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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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2개체 (강원도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구내: 12.x.1995); 2개체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 

1.xii.1997).
고찰:  Bradyscela속에는 단 세 종, 즉, B. clauda, B. granulosa 및 B. hoonsooi만이 존재한다.  B. clauda와 B. 

granulosa는 모두 전 세계적인 분포를 가지지만 Song and Kim (2000)에 의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

었으며, 이때 Bradyscela는 아시아에서 미기록 속이었다.  B. hoonsooi는 Song and Min (2015)에 의해 한

국의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기재되었다.

31.  ‌�미립애벌레윤충 (신칭) 

Bradyscela granulosa de Koning, 1947 (그림 20B, C)

Bradyscela granulosa De Koning, 1947, p. 185, pl. 1, fig. 1a-c; Bartoš, 1959, p. 312; Donner, 1965, p. 
278, fig. 202d; Song and Kim, 2000, pp. 92-94, fig. 2.

몸체는 약한 과립성이며 애벌레 모양이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막이 마주 붙어 있는 모양인데, 각각의 

부리박막은 자체가 두 개의 귀 모양의 막이 붙어 있는 형상이다; 부리박막의 너비는 머리의 최대 너비의  

2/5 정도이다; 부리박막의 앞 끝은 약간 앞으로 굽어 있다.  머리의 너비는 길이와 비슷하다; 입의 양 옆

에 있는 갈퀴 모양의 구조물이 완전히 열려 있을 때의 머리의 너비는 몸체 너비와 비슷하다; 머리의 배 쪽

에는 섬모성 부위가 없다.  입의 양 옆에 나 있는 갈퀴돌기는 약간 오므린 손 모양으로 바깥쪽에 4개의 이

빨 모양의 돌기가 나 있고, 입 쪽에 한 개의 이빨이 나 있다.  치열식은 2/2이다.  인두관의 길이는 저작기

의 길이와 비슷하다.  몸체의 양 옆가장자리는 다소 평행하다.  발은 3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는데, 매우 짧

으며, 완전히 펴져 있는 것을 보기 힘들다; 첫 번째 의체절의 등 뒤쪽은 불룩하다; 두 번째 의체절은 첫 번

째 의체절보다 짧으며 등 뒤쪽이 불룩하다.  뒷발톱은 끝이 뭉툭한 원뿔 모양이고 매우 작으며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체로 발의 두 번째 의체절 등 뒤쪽에 있는 U자 모양의 불룩한 부분 밑에 가려져 있

다.  세 개의 발가락은 짧고 굵다.  알은 타원형이며 표면이 매끄럽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228~240 μm이고 머리의 너비는 43~44 μm이다.

분포:  한국,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3개체 (강원도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구내: 13.vii.1998).
고찰:  이 종은 다소 희귀해서 모식산지를 포함해서 유럽의 4개국에서만 보고되어 왔다.  이 종은 Song 

and Kim (2000)에 의해 한국에서 보고되었는데 이는 유럽 밖에서의 최초의 기록이었다.  벨기에와 네덜란

드에서는 이끼에서 채집되었는데 (Donner, 1965), 한국에서는 비온 후 형성된 일시적 물웅덩이에서 채집

되었다.
이 종이 가진 갈퀴 모양의 구조물에 나 있는 이빨들은 B. clauda가 가진 것들보다 짧으며 그 개수도 4개

로 6개를 가진 B. clauda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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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훈수애벌레윤충 (신칭) 

Bradyscela hoonsooi Song and Min, 2015 (그림 21)

Bradyscela hoonsooi Song and Min, 2015, pp. 213-215, figs. 1, 2.

몸체는 불그스름하고 강한 과립성이며 애벌레 모양이다.  부리박막은 가운데가 다소 불룩하고 양 옆 부

분이 귀 모양으로 늘어나 있어서 세 개의 호가 붙어 있는 형상이다; 귀 모양으로 늘어나 있는 부분은 매우 

그림 21.  훈수애벌레윤충 Bradyscela hoonsooi.  A. 섭식 중인 개체의 머리 (복면도); B. 발가락과 유두돌기

들 (복면도); C.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복면도).  축척: A, B=10 μm, C=50 μ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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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육각형 모양이다; 부리박막의 가운데 부분은 머리의 운동 상태에 따라 편평해지

거나 불룩해지거나 가운데가 만입되거나 하는 다양한 모양이 된다.  머리의 너비는 갈퀴 모양의 구조물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는 자체의 길이보다 넓고 기어갈 때의 최대 몸체 너비보다는 약간 좁다.  갈퀴돌기는 

바깥 가장자리에 4개의 이빨을 가지며 안쪽에는 한 개의 이빨을 가진다; 바깥 가장자리의 양쪽 모서리는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데 갈퀴돌기의 개폐 정도에 따라 둔각을 이루거나 뾰족한 상태가 된다 (그림 21A).  
치열식은 2/2, 인두관 길이는 저작기 길이와 같다.  발은 매우 짧고 완전히 펴지는 경우가 드물며, 세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의체절의 뒷가장자리에는 42개의 가는 돌기가 나 있으며, 배 쪽 양 가장자리

에는 길고 끝이 둥근 돌기가 각각 한 개씩, 등 쪽 양 가장자리에는 엄지 모양의 두꺼운 돌기가 각각 한 개

씩 나 있다.  세 개의 발가락은 매우 짧고 두꺼우며 끝이 뭉툭하다.  전체 길이는 200~210 μm이다.  몸체

의 최대 너비는 45~50 μm, 부리박막의 너비는 21~22 μm이다.

분포:  한국.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6개체 (강원도 고성군 왕곡리: 15.ix.2013).
고찰:  Bradyscela속에는 현재 단 세 개의 종, B. clauda (Bryce, 1893), B. granulosa De Koning, 1947 및 

B. hoonsooi Song and Min, 2015만 기재되어 있다.  B. hoonsooi는 B. granulosa보다 B. clauda에 더 가까

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B. clauda와 B. hoonsooi의 발의 두 번째 의체절 뒷가장자리에는 많은 돌기

들이 나 있지만 B. granulosa는 단지 두 개의 아주 작은 뒷발톱만을 가지며, 그 뒷발톱들도 두 번째 의체절 

등 쪽의 U자 모양의 불룩한 부분 안쪽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B. hoonsooi는 아래와 같은 형질 특성 면

에서 B. clauda와 구별된다: (1) 갈퀴돌기 바깥 가장자리에 난 이빨의 수; (2) 발의 두 번째 의체절 뒷가장자

리에 난 유두돌기들의 모양과 수; B. hoonsooi의 갈퀴돌기의 바깥 가장자리에는 4개의 이빨이 나 있으나, B. 
clauda는 6개를 가진다; B. hoonsooi의 발의 두 번째 의체절 뒷가장자리에는 약 42개의 가느다란 유두돌기

들, 두 개의 가늘고 끝이 둥근 돌기 및 두 개의 주걱 모양의 돌기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B. clauda는 약 21
개의 짧고 끝이 둥근 유두돌기 및 두 개의 역삼각형 모양의 돌기들을 갖고 있다; B. hoonsooi가 가진 유두

돌기들 대부분은 B. clauda가 가진 것들보다 가늘고 더 길다 (Song and Min, 2015).

조상선윤충목 

Order Philodinavida Melone and Ricci, 1995

저작낭 (mastax)이 입에 가까이 있으며 섭식 중에 돌출될 수 있다.  섬모환은 좁은 섬모성 부위로 축소되

어 있다; 섬모반은 흔적적이거나 없다.  하나 또는 두 개의 뒷발톱이 있다.  발가락은 네 개이다.

과 수:  1과 (한국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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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선윤충과 

Family Philodinavidae Harring, 1913

섬모환은 축소되어 있다; 섬모반은 흔적적이거나 없다.  부리는 펼쳐진 상태로 유지된다.  인두관은 매우 

짧으며 벽이 두껍다.  구부 앞쪽에 이빨이 있다.  발가락은 네 개이다.
모식속:  Philodinavus Harring, 1913.

속 수:  3속 (한국 2속).

삼각꼬리윤충속 

Genus Henoceros Milne, 1916

부리 밑에 축소된 섬모환이 있다; 섬모반의 뒷가장자리에는 섬모가 없다.  부리는 펼쳐진 상태로 유지된

다.  인두관은 매우 짧다.  발은 짧고 굵다.  뒷발톱은 한 개이며, 크고, 삼각형 모양이며 꼬리처럼 보인다.  
발가락은 네 개인데, 매우 크고 강하며 짧은 낫 모양이다.  눈은 없다.

모식종:  Monoceros falcatus Milne, 1916.

종 수:  2종 (한국 1종).

33.  ‌�낫발가락삼각꼬리윤충 

Henoceros falcatus (Milne, 1916) (그림 22D, E)

Monoceros falcatus Milne, 1916, part. 1, p. 49, pl. 2, fig. 1-1d.
Henoceros falcatus Milne, 1916, part. 2, p. 149; Bartoš, 1951, p. 468, figs. 3O, 6J; 1959, p. 302, fig. 55CH, J, 

L; Donner, 1965, p. 266, fig. 196d-g; Schmid-Araya, 1995, p. 132, fig. 2a-c; Song and Kim, 2000, p. 
96, table 2.

눈이 없다.  부리는 두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으며 앞가장자리에 섬모들이 나 있다; 첫번째 의체절은 매

우 짧고 두 번째 의체절은 등 쪽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긴 사각형 모양이며 그 너비가 길이의 약 두 배 이

상이다.  섬모환은 배 쪽 (ventral) 부리 바로 밑에 존재하는 두 개의 둥근 섬모성 부위로 변형되어 있다.  
인두관은 아주 짧다.  저작기는 섬모환 바로 밑에 있으며, 가시 모양의 구부 (鉤部), 지부 (枝部) 및 병부 (柄
部)들이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구부 안에는 이빨이 없다.  안테나는 굵고 짧다.  몸체의 표면에는 가로 

주름이 뚜렷하게 나 있다.  난소에는 4개의 핵이 존재한다.  몸체의 마지막 체절의 등 쪽 뒷부분은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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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으로 길게 늘어나 있어서 꼬리처럼 보이며 발가락들을 가리고 있는데, 이는 뒷발톱의 변형으로 여겨

진다.  발가락은 두 쌍이며 등 배 쪽으로 납작한 원뿔 모양으로 끝에서 갑자기 좁아져서 뚜렷한 돌기를 이

룬다; 발가락들은 다소 배 쪽을 향해서 굽어 있는데 앞쪽의 쌍은 훨씬 더 구부러져 있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177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24 μm이다.  목의 너비는 24 μm, 뒤쪽 발

가락의 길이는 11 μm이다.

그림 22.  의외조상선윤충 Philodinavus paradoxus. A.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측면도); B. 머리 및 목 부

위 (복면도); C. 발, 뒷발톱 및 발가락 (측복면도).  낫발가락삼각꼬리윤충 Henoceros falcatus. D.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배면도); E. 발, 뒷발톱 및 발가락 (복면도).   축척: A, D=50 μm, B, E=15 μm, C=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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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한국, 미얀마,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독일, 남아프리카.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1개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칠성산: 11.v.1997).
고찰:  이 종은 다소 희귀하여 Milne (1916)에 의해 남아프리카에서 기재된 이후 단지 5개국에서만 보고

되어 왔다.  이 종은 연못, 이끼, 강, 저수지 및 계류 등에서 채집되어 왔는데 한국산 표본은 계곡 근처의 젖

은 잎 부식질에서 채집되었다.  이 종의 저작기는 다른 질형류들이 주로 갖고 있는 ramate형의 저작기와 

매우 다른데, 아주 단순하며, 어떤 돌기도 나 있지 않은 좁은 가시 모양의 구부, 지부 및 병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종의 특이한 저작기 모양, 축소된 섬모환 및 꼬리 모양의 단일한 뒷발톱 등을 고려하면 이 종은 Pleu-

rotrocha속의 종들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Milne, 1916).  이 종의 분류학적 위치를 좀 더 명확하

게 하기 위해서는 분자생물학적 및 미세구조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종과 속은 Song and Kim (2000)에 의해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조상선윤충속 

Genus Philodinavus Harring, 1913

섬모환이 없다.  섬모가 안에 나 있는 소화관은 입에서 멈춘다.  부리는 펼쳐진 상태로 유지되며 뒤로 젖

혀지지 않는다.  뒷발톱은 두 개이고 다른 질형류가 가진 일반적인 모양이다.  네 개의 발톱은 매우 통통하

다.  인두관은 매우 짧다.  위장에는 튜브 모양의 내강이 있다.  구부의 앞쪽에는 3~4개의 이빨이 있다.
모식종:  Microdina paradoxa Murray, 1905.

종 수:  2종 (한국 1종).

34.  ‌�의외조상선윤충 

Philodinavus paradoxus (Murray, 1905) (그림 22A~C)

Microdina paradoxa Murray, 1905, p. 371, pls. 1, 2; 1906a, p. 170, pl. 4, fig. 17; 1911a, p. 576, pl. 16, fig. 
1a, b.

Philodinavus paradoxus (Murray, 1905) Harring, 1913, p. 83; Bartoš, 1951, p. 468, figs. 3N, 64A-G; 
1959, p. 302, fig. 55A-G; Donner, 1965, p. 266, fig. 195e, f; Schmid-Araya, 1995, p. 131, fig. 1a-c; 
Song and Kim, 2000, p. 96, table 2.

몸체는 통통한 편이며 표면이 매끄럽다.  부리는 짧고 등 쪽에서 보았을 때 반원형에 가깝다.  부리박막

은 두 개의 삼각형이 붙어 있는 모양이며 그 너비는 부리 너비보다 훨씬 좁다; 부리박막 안쪽에는 섬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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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나 있다.  안테나는 짧으며 가끔 뒤로 젖혀 있기도 하다.  섬모환은 부리 밑의 배 쪽 부분에 입처럼 

좁게 열려 있다; 윗입술은 다소 편평하고 가운데가 약간 불룩하며 아랫입술은 모서리가 둥근 V자 모양인

데, 양 옆에 손가락 모양의 돌기가 안쪽을 향해 나 있어서 입이 전체적으로 세잎클로버 모양을 이루고 있

다.  저작기의 부분들은 다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부 (鉤部)에는 강한 이빨 세 개가 앞쪽에 존재한

다.  몸체의 양 옆가장자리는 다소 평행하다; 항문전절은 그 앞의 의체절보다 더 불룩하다.  난소에는 네 개

의 핵이 존재한다.  발은 세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으며 4개의 발가락으로 연결된다; 발가락들은 굵고 짧

다.  뒷발톱은 엄지 모양으로 굵고 짧으며 끝이 뭉툭하다; 두 뒷발톱 사이의 간격은 좁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291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34 μm이다.  등 쪽 발가락 길이는 14 μm, 

뒷발톱의 길이는 9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1개체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25.iii.1998).
고찰:  Murray (1905)는 이 종의 형질 특성에 근거하여 Microdinadae과를 확립하였는데, 이는 Harring 

(1913)에 의해 Philodinavidae과로 바뀌었다.  이 종의 부리, 뒷발톱 및 네 개의 발가락은 philodinid들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종은 다른 질형류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형질들을 갖는다: 
(1) 이 종에서 섬모환은 입 바로 바깥쪽에 존재하는 섬모성의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어 있다.  P. paradoxus
의 입은 Adineta속의 종들이 갖는 것과 가장 비슷하다.  (2) 저작기를 이루는 부분들이 다소 느슨하게 연

결되어 있으며, 구부를 이루는 이빨들 중 굵고 강한 것들이 이 종에서는 앞쪽에 몰려 있는 반면, 다른 질

형류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존재한다.  이 종의 저작기는 입 바깥으로 완전히 돌출될 수 있으며 (Murray, 
1906a), 구조상으로 볼 때 ramate형과 malleo-ramate형의 중간적인 형태로 보인다 (Murray, 1905).

조상선윤충속의 종들 중 이 종만이 유일하게 크라이요코나이트 구멍 (cryoconite hole), 호수, 이끼, 유수 

(流水), 계곡의 저질, 유수 (流水)의 이끼 및 조류 (algae), 온천 등의 다양한 서식처에서 발견되어 왔다.  한
국산 표본은 한 개체로 왕산의 계곡 저질에서 채집되었다.

이 종은 Song and Kim (2000)에 의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과인 조상선윤충과도 아

시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선윤충목 

Order Philodinida Melone and Ricci, 1995

과 수:  2과 (한국 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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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윤충과 

Family Philodinidae Bryce, 1910

모식속:  Philodina Ehrenberg, 1830.

속 수:  11속 (한국 9속).

뿔관윤충속 

Genus Ceratotrocha Bryce, 1910

입술받침의 양 옆 부분이 늘어나 있다.  육경 (pedicel)은 퇴화되어 있거나 없다.  발의 끝에는 흡반이 있

거나 두 개의 뭉툭한 발가락 같은 유두돌기가 있다.  안테나는 매우 짧다.  치열식은 2/2~3/3이다.  눈은 

없다.
모식종:  Callidina cornigera Bryce, 1893.

종 수:  4종 (한국 1종).

35.  ‌�참뿔관윤충 

Ceratotrocha cornigera (Bryce, 1893) (그림 23C~E)

Callidina cornigera Bryce, 1893b, p. 201, fig. 3; Murray, 1908a, p. 192.
Ceratotrocha cornigera: Bryce, 1910, p. 74; Murray, 1911b, p. 172; 1911c, p. 293; De Koning, 1929, p. 

37, fig. 6; Bartoš, 1951, p. 339, fig. 28A-E; 1959, p. 252, fig. 43C-F, H; Schulte, 1954, p. 606, fig. 32; 
Donner, 1965, p. 260, fig. 191a-d; Haigh, 1965, p. 38, fig. 3i-k; Song and Kim, 2000, p. 96, table 2.

부리는 다소 짧아서 그 길이가 너비보다 짧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큰 반원이 마주 붙어 있는 형상이고 

그 너비는 부리 너비보다 넓다.  입술받침의 양 옆 부분이 뿔 모양으로 길게 늘어나 있는데 그 각각은 크

기가 같고 같은 모양이다; 이 돌기는 기부가 넓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앞을 항해 굽어지는데 끝은 

뭉툭하다; 섬모환은 이 두 돌기 사이에 존재한다.  육경은 극히 짧다.  섬모반은 윗입술보다 낮다.  목의 길

이는 머리부위의 길이와 같다.  치열식은 2/2이다.  몸체는 발보다 훨씬 길다.  발은 아주 짧아서 몸 전체 

길이의 약 1/10 정도이며 완전히 펴져 있는 것을 보기 힘들다.  뒷발톱은 끝이 뾰족한 원뿔 모양이다; 두 

뒷발톱의 바깥 가장자리는 다소 평행하고 안쪽 가장자리는 기부가 불룩하다; 두 뒷발톱 사이의 간격은 아

주 좁거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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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253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36 μm이다.  섬모환의 너비는 34 μm, 입술

받침의 너비는 48 μm, 뒷발톱의 길이는 8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그림 23.  짧은가시저관윤충 Dissotrocha spinosa. A.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배면도); B. 섭식 중인 개체

의 머리 (배면도).  참뿔관윤충 Ceratotrocha cornigera. C.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배면도); D. 섭식 중인 

개체의 머리 (배면도); E. 섭식 중인 개체의 머리 (측면도).  축척: A, C=50 μm, B, D=15 μm, E=2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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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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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3개체 (강원도 양양군 점봉산: 16.xi.1997, 이규송).
고찰:  이 종과 이 속 뿔관윤충속은 Song and Kim (2000)에 의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Bryce (1893b)는 이 종을 기재하면서 섬모반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붙어 있으면서 그 양 옆이 뿔 모

양으로 늘어난 것이며, 그 안쪽에 섬모들이 나 있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Murray (1908a)는 이 

종의 섬모반 구조가 다른 선윤충과 종들 (philodinids)의 섬모반과 기본적으로 같으며 뿔과 같은 긴 돌기

는 섬모반의 옆 부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입술받침의 옆 부분이 늘어난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였다.  이
러한 사실은 후에 다른 많은 분류학자들에 의해 확증되었다 (Bartoš, 1951; Schulte, 1954; Donner, 1965; 
Haigh, 1965).  이 돌기들은 촉각기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Murray, 1908a; Bartoš, 1951).

한국산 표본의 형질 특성은 Murray (1908a)의 기재와 잘 일치한다.  이 종은 산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Murray, 1911c).  한국산 표본들도 역시 점봉산에서 채취한 이끼에서 채집되었다.

저관윤충속 

Genus Dissotrocha Bryce, 1910

표피가 다소 단단하다.  몸체 표면에는 대체로 가시나 돌기들이 나 있다.  부리박막이 다소 크다.  두 개

의 눈이 뇌 부분에 있다.  발은 4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뒷발톱은 매우 길고 날카로우며 불룩한 기부를 

가진다.  발가락은 4개이며 복측 발가락이 매우 길다.  태생이다.
모식종:  Callidina spinosa Bryce, 1892.

종 수:  7종 (한국 4종).

저관윤충속의 종 검색표

1.  ‌�몸체 표면의 가로 주름 상에는 가시나 돌기가 없다 ·································· 큰기둥저관윤충 D. macrostyla
-  ‌�몸체 표면의 가로 주름 상에는 날카롭거나 뭉툭한 가시들이 나 있는데 그들의 개수, 길이 및 배열 패턴

에는 변이가 있다 ········································································································································  2
2.  ‌�몸체의 등 쪽에는 5~6쌍의 긴 가시들이 있다 ···························································································  3
-  ‌�몸체의 등 쪽에는 작은 가시들이 모여서 나 있는데, 이들은 등 표면에 가로열을 이룬다 ·························· 

························································································································  짧은가시저관윤충 D. spinosa
3.  ‌�몸체의 등 표면에는 6쌍의 긴 가시들이 있다 ······································  섬세저관윤충 D. aculeata aculeata
-  ‌�몸체의 등 표면에는 5쌍의 긴 가시들이 있다 ································· 도치섬세저관윤충 D. aculeata re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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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도치섬세저관윤충 Dissotrocha aculeata reversa. A.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배면도); B. 섭식 중

인 개체의 머리 (배면도); C. 둔부, 발, 뒷발톱 및 발가락 부위 (측면도); D. 발, 발가락 및 뒷발톱 (배면도).  큰
기둥저관윤충 Dissotrocha macrostyla. E.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배면도); F. 섭식 중인 개체의 머리 (배면

도); G. 뒷발톱 및 발가락.  축척: A, E=50 μm, B, C, D, F=25 μm, G=1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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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섬세저관윤충 

Dissotrocha aculeata aculeata (Ehrenberg, 1832) (그림 25D, E)

Philodina aculeata Ehrenberg, 1832, p. 148 (cited from Harring, 1913); Janson, 1893, p. 50, pl. 2, figs. 
20-22.

Dissotrocha aculeata (Ehrenberg, 1832) Bryce, 1910, p. 76.
Dissotrocha aculeata aculeata: Donner, 1965, p. 184, fig. 132a; Bērzinš, 1982, p. 4, fig. 6; Song and Kim, 

2000, p. 96, table 2.

부리는 길고 좁으며 원통형이다; 그 길이는 너비의 1.5배 정도이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타원형의 반원

이 붙어 있는 모양이며 그 너비가 부리 너비보다 약간 좁다.  섬모환은 입술받침보다 훨씬 넓다.  섬모환 

사이 고랑은 매우 낮고 육경 너비 정도로 넓으며 넓은 U자 모양이다.  섬모환 수축기는 가운데 부분이 만

입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에 삼각형 모양의 작은 돌기가 나 있다; 돌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부분은 각각 

불룩한 아치를 이룬다.  육경은 매우 짧다.  윗입술은 낮은 아치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다; 윗입

술의 끝은 섬모환 사이 고랑 저부에 다다른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목 부위는 부리에 비해 훨씬 넓어서 

세 배 정도이다.  안테나는 부리보다 길고 기부에서 뒤로 젖혀져 있다.  두 개의 눈 (cerebral eyes)이 존재

하는데, 붉은색이며, 쐐기 모양이다.  치열식은 3/3이다.  몸체는 굵은 과립으로 덮여 있으며 6쌍의 긴 가 

시가 등 쪽 표면에 나 있는데, 이들 가시의 길이는 뒷발톱의 길이와 같거나 더 길다.  발은 뒷발톱이 있는 

마디로 갈수록 좁아지며, 4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고 몸체와 달리 표면이 매끄럽다; 첫 번째 의체절의 등 쪽

에는 다소 큰 혹이 나 있다; 발가락이 있는 의체절은 첫 번째 의체절보다 길며, 끝에 2쌍의 발가락이 있다; 
등 쪽의 발가락 한 쌍은 배 쪽의 것들보다 가늘며 짧다.  뒷발톱은 길고 곧은 창 모양이며 기부가 불룩하

다; 두 뒷발톱은 바로 붙어 있다.  알은 모체발아성 (viviparous)이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392 μm이다.  섬모환의 너비는 78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경북.
관찰표본:  1개체 (경상북도 울진: 21.v.1996, 장영숙, 최경영).
고찰:  몸체의 등 쪽에 나 있는 가시들의 길이, 모양, 방향 및 개수 (2~12)에는 큰 변이가 존재한다.  Mur-

ray (1908c)는 Janson (1983)이 보고한 변종인 medio-aculeata가 가장 많은 개수인 13개의 가시를 가지므

로 모든 변종들을 대표하는 모식종 (type)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다른 변종들은 이들 

13개의 가시들 중 몇 개 또는 몇 쌍이 누락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 표본은 6쌍의 가시들

을 가지며 이들은 거의 같은 모양과 길이를 가진다.  Donner (1965)는 12개의 가시를 가진 개체를 모식종

으로 간주하였다.  저자는 Donner (1965)에 동의하여 한국산 표본을 D. aculeata aculeata로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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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넓은뒷발톱거대관윤충 Embata laticeps. A. 이동 중인 개체의 전체도 (복면도); B. 발, 뒷발톱 및 발

가락 (배면도); C. 섭식 중인 개체의 머리 (배면도).  섬세저관윤충 Dissotrocha aculeata aculeata. D. 이동 중

인 개체의 전체도 (배면도); E. 섭식 중인 개체의 머리 (배면도).  축척: A=100 μm, B=30 μm, C, D=50 μm, 
E=25 μm.

A

E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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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치섬세저관윤충 

Dissotrocha aculeata reversa Bērzinš, 1982 (그림 24A~D)

Dissotrocha aculeata reversa Bērzinš, 1982, p. 5, fig. 20; Song and Kim, 2000, pp. 94, 95, fig. 10.

부리는 좁고 길며 원통형이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타원형의 반원이 붙어 있는 모양이며 그 너비가 부

리 너비 정도이다.  섬모환은 입술받침보다 훨씬 넓다.  섬모환 사이 고랑은 매우 낮고 육경보다 훨씬 넓으

며 넓은 U자 모양이다.  섬모환 수축기는 가운데 부분이 V자 모양으로 만입되어 있는데 양쪽 가장자리는 

각각 불룩한 아치를 이룬다.  육경은 매우 짧다.  윗입술은 낮은 아치 모양이고 가운데 부분이 넓게 만입

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다; 윗입술의 끝은 섬모환 사이 고랑 저부보다 낮다.  기어 다니는 개

체의 목 부위는 부리에 비해 훨씬 넓어서 세 배 정도이다.  안테나는 부리보다 길고 기부에서 뒤로 젖혀져 

있다.  두 개의 눈 (cerebral eyes)이 존재하는데, 붉은색이며, 쐐기 모양이다.  치열식은 3 + 1/3이다.  몸체

는 굵은 과립으로 덮여 있으며 5쌍의 긴 가시가 등 쪽 표면에 나 있는데, 이들 가시의 길이는 위에서 두 번

째 쌍을 제외하고는 모두 뒷발톱보다 짧다;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한 쌍의 가시들은 뒷발톱 정도의 길이

이다; 가시들의 기부는 과립성이다.  발은 뒷발톱이 있는 의체절로 갈수록 좁아지며, 4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고 몸체와 달리 표면이 매끄럽다; 첫 번째 의체절의 등 쪽에는 다소 큰 혹이 나 있다; 발가락이 있는 의

체절은 첫 번째 의체절보다 길며, 끝에 2쌍의 발가락이 있다; 등 쪽의 발가락 한 쌍은 배 쪽의 것들보다 가

늘며 짧다.  뒷발톱은 길고 곧은 창 모양이며 기부가 불룩하다; 두 뒷발톱들은 바로 붙어 있다.  알은 모체

발아성 (viviparous)이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392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71 μm이다.  섬모환의 너비는 76 μm, 입술

받침의 너비는 59 μm, 등의 가시들의 길이는 11~34 μm, 뒷발톱의 길이는 33 μm, 발가락 마디의 길이는 

34 μm이다.

분포:  한국, 독일.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3개체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25.iii.1998).
고찰:  Murray (1908c)는 그 이전까지 보고 된 D. aculeata의 모든 변종들을 먼저 등에 난 가시들의 전체 

숫자에 따라 나눈 다음, 각 변종들을 가시들의 모양과 배열 패턴에 따라 세분하였다.  그는 가시들의 방향

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가시들의 움직임은 무의식적이며 표피의 장력의 정도에 따라 다

른 방향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Murray (1908c)에 동의한다.  한국산 표본들은 Mur-
ray (1908c, p. 221, fig. 23)가 구분한 ‘10개의 가시’ 그룹의 두 번째 변종과 일치한다.
Bērzinš (1982)는 등에 난 가시들의 기부들이 몸체의 등 표면 상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

하였는바, 이들은 7개의 쌍을 이루며 가끔 중앙에 한 개의 가시가 더 있을 수 있었다.  가시들은 이 7개 쌍

의 패턴을 기본으로 각각의 위치에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모양과 방향에 변이가 존재한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19개의 신아종을 추가하여 기재하였으며, 이들을 기존의 아종들과 함께 정리하였다.  그
러나 Bērzinš (1982)에 의해 기재된 아종들 중 어떤 것들의 분류학적 위치는 분명하지 않으며 좀 더 객관

적인 확증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가시들의 방향이 중요한 형질 특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Bē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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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š (1982)에 의해 기재된 아종들 가운데 5쌍의 가시를 가진 아종들이 3개 있는데 그들은 reversa, repan-
da 및 markmani들이다.  D. aculeata repanda와 D. aculeata markmani는 한두 개 쌍의 가시들이 다른 가시

들보다 두껍거나 강한 데 반하여 D. aculeata reversa가 가진 가시들은 모두 서로 비슷한 길이이거나 일반

적인 모양이다.  Murray (1908c)의 분류를 참고한다면 D. aculeata repanda와 D. aculeata markmani는 D. 
aculeata reversa와 같은 아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아종은 D. aculeata aculeata의 형태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D. aculeata aculeata가 6쌍의 가시를 갖

는데 비해 5쌍의 가시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이 가시들의 길이는 모두 D. aculeata aculeata의 

가시들보다 짧다.  사기막에서 채집된 세 개의 개체들은 모두 같은 가시 배열 패턴을 갖고 있었다.  이들 

가시들은 모두 뒤를 향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모양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D. aculeata reversa의 기재와 

가장 일치하였다.  본 아종은 Song and Kim (2000)에 의해 Bērzinš (1982)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서 보고

되었다.

38.  ‌�큰기둥저관윤충 

Dissotrocha macrostyla (Ehrenberg, 1838) (그림 24E~G)

Philodina macrostyla Ehrenberg, 1838, p. 500, pl. 61, fig. 7 (cited from Harring, 1913); Janson, 1893, p. 
52, pl. 2, fig. 23; Murray, 1908b, p. 222.

Dissotrocha macrostyla: Bryce, 1910, p. 76; Bartoš, 1951, p. 405, figs. 3D, M, 5S, 45A, B, F; Donner, 
1965, p. 187, figs. 132, 134; Koste and Shiel, 1986, p. 784, fig. 14: 4.

Dissotrocha aculeata macrostyla: Bērzinš, 1982, p. 7, fig. 24.
Dissotrocha macrostyla macrostyla: Bartoš, 1959, p. 202, figs. 24CH, 31D-f, H, M, 47F.

부리는 좁고 길며 원통형이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타원형의 반원이 붙어 있는 모양이며 그 너비가 부

리 너비보다 약간 좁다.  섬모환은 입술받침보다 훨씬 넓다.  섬모환 사이 고랑은 육경보다 넓다.  섬모환 

수축기는 가운데 부분이 V자 모양으로 만입되어 있는데 양쪽 가장자리는 각각 불룩한 아치를 이룬다.  육
경은 매우 짧다.  윗입술은 좁은 아치의 끝부분이 잘린 것처럼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다; 윗입

술의 끝은 섬모반의 높이에 다다른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목 부위는 부리에 비해 넓어서 두 배 정도이다.  
안테나는 두 개의 마디로 되어 있으며, 부리보다 길고 기부에서 뒤로 젖혀져 있다.  두 개의 눈 (cerebral 
eyes)이 존재하는데, 붉은색이며, 쌀알 모양이다.  치열식은 3/2이다.  인구관은 저작기 길이보다 짧다.  몸
체의 표면은 과립성이며, 약간 부식질로 덮여 있다; 기어다닐 때에는 몸체의 양 옆 가장자리가 평행이다; 
항문전절의 중간 부분은 졸려져 있다; 항문절의 전반부는 불룩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원통형이다.  발은 4
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그 길이는 둔부 (rump)보다 훨씬 짧다; 뒷발톱이 있는 의체

절을 향해서 약간 좁아진다.  발가락은 두 쌍인데 등 쪽의 발가락 한 쌍은 배 쪽의 것들보다 가늘며 짧다; 
발가락 의체절은 길다.  뒷발톱은 길고 좁은 대나무 잎 모양이며 기부가 불룩해서 고리를 끼운 것 같다; 두 

뒷발톱들은 바로 붙어 있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364~396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50~52 μm이다.  섬모환의 너비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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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 입술받침의 너비는 38 μm, 뒷발톱의 길이는 26~27 μm, 발가락 의체절의 길이는 17 μm, 알의 길이는 

64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2개체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25.iii.1998); 4개체 (강원도 양양군 어성전: 6.ix.1998).
고찰:  한국산 표본들의 형질 특성은 치열식이 3/3 대신 3/2라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에 보고된 개체군 

들의 그것과 잘 일치한다.  동아시아에서는 Koste and Zhuge (1996)에 의해 중국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 

종은 다양한 담수역에서 보고되어 왔는데, 한국에서는 하천의 저질에서 발견되었다.

39.  ‌�짧은가시저관윤충 

Dissotrocha spinosa (Bryce, 1892) (그림 23A, B)

Callidina spinosa Bryce, 1892, p. 22, fig. 3.
Philodina spinosa: Murray, 1908b, p. 223, pl. 1, figs. 5, 6.
Dissotrocha spinosa: Bryce, 1910, p. 76; Donner, 1965, p. 186, fig. 133d, e; Song and Kim, 2000, p. 95, 

fig. 6.

부리는 좁고 길며 원통형이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타원형의 반원이 붙어 있는 모양이며 그 너비가 부

리의 말단 너비보다 약간 넓다.  섬모환은 입술받침 너비보다 약간 좁거나 같다.  섬모환 수축기는 윗입술 

끝을 지나며, 가운데 부분이 V자 모양으로 만입되어 있는데 양쪽 가장자리는 각각 불룩한 아치를 이룬다.  
윗입술은 좁고 높은 아치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다; 윗입술의 양 옆은 약간 만입되어 있으며 파

상 (波狀)이다; 윗입술은 섬모반 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인두관은 저작기 길이보다 훨씬 짧다.  기어 다니

는 개체의 목 부위는 부리에 비해 훨씬 넓어서 두 배 정도이다.  안테나는 부리 정도의 길이이다.  치열식

은 3/3이다.  몸체의 표면은 미세한 과립성이며 가로 주름들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 가로 주름들의 정점

에 두 세 개의 작은 가시들이 모여서 나 있는데, 이들은 등 표면에 세 개의 가로열을 이룬다; 첫번째 열을 

이루는 네 그룹의 가시들은 두 그룹씩 몸체의 양 옆에 치우쳐 나 있다; 두 번째 열은 몸체의 네 번째 의체

절에 있으며 이들은 단일한 가시들이다; 세 번째 열은 항문전절에 있으며 이들 각각은 2~3개의 가시들이 

붙어서 나 있는 것들이다.  항문절의 등 쪽 표면에도 작은 가시들이 양 옆 부분과 가운데에 많이 나 있다; 
항문절의 등 쪽 끝부분에는 과립성의 테두리가 있으며, 가운데가 연장되어 있고 그 양 옆은 파상이다.  발
은 뒷발톱이 있는 의체절로 갈수록 좁아지며, 4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고 몸체와 달리 표면이 매끄럽다; 끝
에 2쌍의 발가락이 있다.  뒷발톱은 짧은 낫 모양이며 기부가 불룩해서 고리를 끼운 것처럼 보인다; 두 뒷

발톱들은 기부의 불룩한 부분에서 각각 바깥쪽을 향해 벌어지다가 가운데 부분부터 뒤를 향해 구부러진

다; 두 뒷발톱 사이의 간격은 기부 너비보다 훨씬 좁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222 μm이고 몸체의 너비는 47 μm이다.  섬모환의 너비는 28 μm, 입술

받침의 너비는 30 μm, 뒷발톱의 길이는 16 μ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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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한국,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5개체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25.iii.1998).
고찰:  이 종은 Bryce (1892)에 의해 영국에서 기재된 후 유럽의 세 개국에서만 보고되었는데, Song and 

Kim (2000)에 의해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보고되었다.

거대관윤충속 

Genus Embata Bryce, 1910

모식종:  Callidina parasitica Giglioli, 1863.

종 수:  5종 (한국 1종).

40.  ‌�넓은뒷발톱거대관윤충 

Embata laticeps (Murray, 1905) (그림 25A~C)

Philodina leticeps Murray, 1905, p. 381, pl. 7, fig. 11a-h; 1906a, p. 172; 1906b, p. 639.
Embata laticeps: Bryce, 1910, p. 76; Bartoš, 1951, p. 420, fig. 50C-E, G-I, CH; 1959, p. 198, fig. 30C-G, I, 

K; Donner, 1964, p. 300, figs. 37-39; 1965, p. 200, fig. 146a-e; Koste and Shiel, 1986, p. 775, fig. 8a-

h; Schmid-Araya, 1993, p. 95, fig. 41a-c; Song and Kim, 2000, p. 96, table 2.

눈이 없다.  부리는 그 너비보다 약간 짧거나 같은 길이이다; 부리박막은 두 개의 반원이 붙어 있는 모양

이고 그 너비는 부리 너비와 같다.  섬모환은 입술받침의 너비보다 훨씬 넓다.  윗입술은 낮은 아치 모양인

데 가운데가 넓게 만입되어 있다; 가장자리에는 테두리가 있다.  섬모환 사이 고랑은 육경 너비 정도로 넓

다.  안테나는 짧다.  인두관은 저작기 길이에 비해 아주 짧다.  치열식은 2 + 1/2 + 1이다.  몸체는 가운데 

부분이 잘록하다.  항문절과 발은 몸체에 비해 훨씬 좁고 원통형이며 뒷발톱이 있는 체절까지 점점 좁아

진다.  발은 길고 5개의 의체절로 되어 있다; 발가락을 가진 의체절이 길다.  뒷발톱은 크고 단도 모양이다; 
두 뒷발톱 사이의 간격은 그 기부 너비보다 좁다.  발가락은 4개인데 짧고 통통하다.

기어 다니는 개체의 전체 길이는 610~627 μm이다.  섬모환의 너비는 121 μm이고, 뒷발톱의 길이는 

29~31 μm이다.

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강원.
관찰표본:  20개체 (강원도 동해시: 19.iv.1998, 정경숙).



진윤충강: 질형아강: 선윤충목: 선윤충과 83

고찰:  Murray (1905)가 이 종을 곤충의 유충 표면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1906년에 이 종을 스코틀

랜드 산 Gammarus들의 가장 흔한 기생성 생물로 보고하였다 (Murray, 1906a).  이 종은 또한 샘물 주변

의 이끼 (Bartoš, 1951) 및 계곡의 자갈성 저질 (Schmid-Araya, 1993)에서 자유서식 개체들로서 채집되기

도 하였다.  한국산 표본들은 강원도 동해시의 젖은 이끼에서 자유서식 개체들로 채집되었다.
Bryce (1910)는 다음의 식별 형질에 바탕을 두고 거대관윤충속을 확립하였다: (1) 뒷발톱이 크고 길다, 

(2) 대부분 수서 곤충의 유충이나 갑각류의 몸체 표면에 붙어서 서식 (epizoic)한다, (3) 난생 (oviparous)이
거나 모체발아성 (viviparous)이다.  그러나 본 속과 선윤충속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Don-
ner, 1965; Koste and Shiel, 1986).  그러므로 거대관윤충속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종은 전 세계적인 분포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 유럽 및 인도 (Murray, 1906b)에서만 

보고되어 왔으며, 동아시아에서는 Song and Kim (2000)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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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각관윤충과    48
각관윤충속    50
거대관윤충속    82
거북등윤충속    22
굽은뿔술잔윤충    39
꽃잎꽁무니애벌레윤충    64
꽃잎윤충속    23

ㄴ
 

난형안갑윤충    48
날씬납작머리윤충    63
납작머리윤충과    59
납작머리윤충목    59
납작머리윤충속    59
낫발가락삼각꼬리윤충    69
넓은뒷발톱거대관윤충    82
네뿔외발술잔윤충    45

ㄷ

단소아강    11
도치섬세저관윤충    79
돼지코윤충과    31
돼지코윤충속    31
두용골쥐윤충    55
뒷목가시각관윤충    51

ㅁ
 

말발굽술잔윤충    41
물병완미윤충    19
미립애벌레윤충    66
민뒷가시각관윤충    52

ㅂ
 

방울외발술잔윤충    43

보통접시윤충    13
복수족윤충속    36
뿔관윤충속    73

ㅅ
 

사각평갑윤충    30
삼각깃각관윤충    50
삼각꼬리윤충속    69
선윤충과    73
선윤충목    72
섬세저관윤충    77
소화윤충목    12
수족윤충과    35
술잔윤충과    38
술잔윤충속    38
슈타이너납작머리윤충    62
스텐루스외발술잔윤충    46

ㅇ
 

아이히발트거북등윤충    22
안갑윤충과    47
안갑윤충속    47
안짱다리완미윤충    21
애벌레윤충속    64
양곁가시꽃잎윤충    24
염소머리완미윤충    18
완미윤충과    16
완미윤충속    17
왕관윤충속    28
위섬모관상목    16
유영목    16
의외조상선윤충    71
입술꽃잎윤충    24

ㅈ
 

작은떠돌이납작머리윤충    61
저관윤충속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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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윤충과    12
접시윤충속    13
조상선윤충과    69
조상선윤충목    68
조상선윤충속    71
족집게돼지코윤충    34
쥐윤충    56
쥐윤충과    54
쥐윤충속    54
진윤충강    11
질형아강    59
짧은가시저관윤충    81
짧은돼지코윤충    32

ㅊ
 

참뿔관윤충    73
참섬모관상목    12

ㅋ
 

큰기둥저관윤충    80

ㅌ

털귀납작머리윤충    60

ㅍ
 

편평고대복수족윤충    36
펼친왕관윤충    28
평갑윤충속    30

ㅎ

하우어창끝접시윤충    14
해양꽃잎윤충    26
훈수애벌레윤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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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dineta    59 
	 barbata    60
	 gracilis    63
	 steineri    62
	 vaga minor    61
Adinetida    59
Adinetidae    59

B

Bdelloidea    59
Brachionidae    16
Brachionus    17 
	 forficula    21
	 quadridentatus quadridentatus    18
	 urceolaris urceolaris    19
Bradyscela    64
	 clauda    64
	 granulosa    66
	 hoonsooi    67

C

Ceratotrocha    73
	 cornigera    73

D

Dicranophoridae    31
Dicranophorus    31 
	 epicharis    32
	 forcipatus    34
Dipleuchlanis    36
	 propatula    36
Dissotrocha    75 
	 aculeata aculeate    77
	 aculeata reversa    79

	 macrostyla    80
	 spinosa    81

E

Embata    82
	 laticeps    82
Euchlanidae    35
Eurotatoria    11

F

Flosculariaceae    12

G

Gnesiotrocha    12

H

Henoceros    69 
	 falcatus    69

K

Keratella    22
	 eichwaldi    22

L

Lecane    38 
	 bulla    43
	 curvicornis    39
	 quadridentata    45
	 stenroosi    46
	 ungulata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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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anidae    38
Lepadella    47
	 ovalis    48
Lepadellidae    47

M

Monogononta    11
Mytilina    50 
	 acanthophora    50
	 mucronata mucronata    51 
	 ventralis    52
Mytilinidae    48

N

Notholca    23
	 labis    24
	 liepetterseni    24
	 marina    26

P

Philodinavida    68

Philodinavidae    69
Philodinavus    71
	 paradoxus    71
Philodinida    72
Philodinidae    73
Plationus    28 
	 patulus    28
Platyias    30
	 quadricornis    30
Ploima    16
Pseudotrocha    16

T

Testudinella    13
	 mucronata hauerensis    14
	 patina    13
Testudinellidae    12
Trichocerca    54 
	 bicristata    55
	 rattus    56
Trichocercidae    54


